
현재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 질

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보

면 최근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

자 가운데 28%가 두 지역에서 나

왔다. 그런가 하면 애리조나에서

도 지난 6월 이래 코로나 신규확

진 건수가 6배나 뛰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지사가 교

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

했다. 관내 몇몇 교육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에 맞서 주지

사가 이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되

고 있다.

이들 지역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이유는 먼저 수

업 중에 마스크를 쓰면 수업에 방

해가 된다는 것이다. 또 마스크 착

용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

는데 별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코

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각하

게 아픈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주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존

에 나온 CDC 권고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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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온 지구촌에서 살생을 저지르는 모든 테러집단을 
멸하시고 생사의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
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
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
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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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

니스탄을 전면 장악하면서 이

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부

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

낸셜타임스(FT) 등은 지난 18

일 “탈레반의 승리는 아프간에

서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세

력의 재건을 촉발시킬 수 있

다”고 보도했다. 극단주의 매

체를 감시하는 시테인텔리전

스 그룹을 인용한 WSJ 보도에 

따르면 친알카에다 성향의 미

디어 계정은 최근 “탈레반 형

제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

지를 올렸다. “아프간은 정복

됐고, 이슬람은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초당적 중동연구소의 찰스 

리스터 반테러정책국장은 “(

탈레반의 카불 입성은)의심할 

여지없이 9.11테러 이후 알카

에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

이라며 “알카에다에겐 수년 만

에 처음으로 숨 쉴 공간과 안

전한 피난처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징후는 곳

곳에서 비치고 있다. 인도 매

체 더힌두는 18일 익명의 소식

통을 인용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파키스탄 기반 무장단

체인 자이시에모하메드(Jem) 

등 극단주의 세력 대원들도 혼

란을 틈타 카불에 입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가 카불에

서 탈레반의 세력이 크지 않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다.

IS는 알카에다의 경쟁조직

이자 탈레반과도 긴장관계에 

있다. 머지않아 탈레반이 이들

을 몰아내기 위해 내전을 벌인

다면 혼란상이 가중될 수 있

다.

서방 정보당국은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의 재건 시기를 재

평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기

존 분석에 따르면 미군철수 이

후 18개월에서 최대 2년 안에 

재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

다. 탈레반의 협조 여부에 따

라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

다.

정보당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체는 알카에다다. 알카

에다는 오래전부터 아프간을 

기반으로 활동해왔다는 점에

서 탈레반과 역사적,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편이다. 정략혼

으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

다. 2001년 10월 미국의 아프

간 침공은 탈레반 정권에 오사

마 빈 라덴 등 알카에다 조직

원들을 내놓으라는 요청을 아

프간 측이 거절하면서 시작됐

다.

지난해 6월 발간된 유엔 안

보리 제재이행 보고서도 이들

의 관계에 주목했다. 지난해 2

월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발간된 보고서는 “

탈레반은 미국과의 평화협상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알카

에다와 협의를 했다”고 분석했

다. 현재 탈레반-알카에다의 

접점이 되는 세력은 ‘하카니 

네트워크’다. 탈레반 지도부인 

시라주딘 하카니(38)가 이끄

는 조직이다.

킹스칼리지런던 안보연구소

의 피터 노이만 연구교수는 뉴

욕타임스(NYT)에 “많은 단체

들이 미국에 대한 승리를 선전

하기 위해 편승하려 할 것”이

라며 “즉각적인 위험 요소는 

이들이 소셜미디어(SNS) 캠페

인으로 ‘나홀로 행위자’에게 

국지적인 테러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국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6일 

TV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

탄이 다시 테러의 성지가 돼선 

안 된다”며 “테러단체는 아프

간에 존재하며, 불안정에서 이

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이슬람 테러리즘에 적극적으

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했

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탈

레반의 카불 입성 직후 “아프

간이 테러가 자생하는 터가 되

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

며 “국제사회가 합의 없이 아

프간의 새 정부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알

카에다·IS가 집결하게 되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

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돌팔매나 참수 

같은 비인간적인 형벌을 허용

하고 여성의 전신을 구속하는 

부르카를 강제한다. 이는 이슬

람 율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아랍어로 '샤리아

(sharia)'는 무슬림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알라를 향한 길'

을 뜻한다.
<3면으로 계속>

2001년 9·11 테러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미군 철수와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 

재집권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이 빠진 ‘제국의 무덤’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탈레반 2기를 짚어

본다

탈레반 아프간 장악 이슬람극단주의 무장세력 부활
세계 언론, 알케에다/IS 공조 협력으로 전면테러 양상 전개 가능성 우려

VOA, 미 언론의 주지사 vs. 교육구 대립 보도

공립학교 마스크착용 의무화 논쟁 

미국 학교들이 대면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몇몇 주에서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주 정부와 교육구가 대립하고 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상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주 내 몇몇 교육구는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에 맞서 마

스크 착용을 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GOP governors, school 

districts battle over mask mandates: Mask rules in U.S. public schools 

vary widely. Eleven states require masks, while seven other states 

prohibit mask mandates. The rest leave it up to local officials).



7월 초 아프간 목사들과 교

회 지도자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아프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앙을 등록하기

로 결정한 것이다. 기독교로의 

개종 자체를 금지하는 이슬람

공화국에서 기독교인으로 등

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교회 지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참된 믿음을 법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

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

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희생

을 치러야 다음 세대가 공개

적으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

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부에 신앙을 

등록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셔서 제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마

쳤고, 체포되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 아프가니스탄/

영국교회 수련회가 열렸다. 수

련회 첫날 밤 우리는 아프가

니스탄의 한 목사가 탈레반으

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

리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

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너를 어디

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

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그 탈

레반은 편지를 받은 목사의 

집 앞에 있었지만 그는 곧 사

라졌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또한 3일 전 탈레반에

게 마을을 빼앗긴 신실한 신

자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이

야기하는 한 아프가니스탄 목

사의 말을 들었다. 이 신실한 

형제의 열네 살 딸은 아버지

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나와 

탈레반이 “결혼”이라고 부르

는, 그리고 여자라면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이슬람 특권

과 책임”이라고 부르는, 사실

상 성노예로 끌려갔다고 했다.

토요일 들어서 탈레반이 이

미 카불 거리를 걷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는 아프

간 친구들과 함께 울고 기도

하며 또한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를 바라는 현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떠날 수 없었다. 도로

와 비행기는 이미 폐쇄된 상

태였다.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룬 것은 출

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나오

는 재앙이었다. 때때로 바로왕

은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 또 어떤 때는 하나

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

게 하셨다. 방에 있던 한 아프

가니스탄 복음 전도자가 이렇

게 덧붙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7장 6

절과 예레미야 43장 10절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왕 느

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확실하게 탈레반을 ‘나의 종’

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펼쳤

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

는 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

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

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은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악이 아프가니스

탄의 형제자매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이 그 도시와 국

가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펴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우리 자신의 

오만과 마주했다. 그는 토기장

이이고 우리는 단지 그의 진

흙일 뿐이다. 우리는 또 이사

야서 8장과 이사야서 28장을 

통해 기초석과 거칠게 하는 

돌의 이미지를 묵상했다. 로마

서 10장에서 우리 모두는 탈

레반이라는 폭풍우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초석인 예수

님이라는 믿음 위에서 굳건하

게 서야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했다. 

우리는 언젠가 십자가와 고

난에 관한 비밀 교회모임에서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이 

주었던 훈계를 요약하는 것으

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고난을 

맞아야 한다. 

2.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

한 겸손한 시각을 가지고 고

난을 맞아야 한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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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성경 어디에도 "사모"

라는 단어는 없다. 명칭이 없으니 

그 맡겨진 일이 따로 있을 수 없

다. 성경뿐 아니다. 세계 어느 교

단의 헌법에도 목회자의 아내에 

대한 명칭이나 역할을 진술해 놓

지 않았다. 나름대로 내규가 있는 

교회에도 "사모의 권한과 기능" 

등과 같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교

회는 한 곳도 없으리라. 

그러나 있다. 한없는 책임과 끝

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사모는 있

다. 특히 한국교회 더더욱 한인 

이민교회에는 사모의 강력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모

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참느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

모에게 남다른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은 다반사이다.

사모는 그 자신이 안수를 받은 성직자도 아닌데 성직자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거룩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사모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런데 사모에겐 크나큰 의무가 있다.

사모들의 이야기와 사모에 대한 이야기가 봇물처럼 쏟아졌

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되었던 필자가 속한 노회 

가족수련회에서의 일이다. 이번 수련회에 다른 강사는 초청하

지 않았다. 모든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강사이셨다. 척박

한 이민 땅의 이민목회자를 내조해온 사모님들의 감쳐진 이야

기, 묵묵히 목회의 길을 따라준 아내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

던 목사님들의 이야기. 목이 메어 말을 멈출 때가 많았고 아예 

대놓고 우시는 일도 있었다. 

"제가 목회자의 아내가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

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어느 날 자

장면 집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자장면이 먹고 싶

다고 보채는 거여요. 그날 호주머니에는 자장면 한 그릇 값밖

에 없었어요. 무작정 네 사람이 들어가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켰

어요. 아이 둘이 그것을 먹고 있은 동안 아내와 나는 식탁에 놓

인 노란 무만 집어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날보다 금식한 날

이 더 많기도 했지요." "남편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던 분이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먼 나라에 선교센터 짓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70만불에 대출까지 받아 100만불 헌금

하자고 했을 때 아내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나 다시 

태어난다면 그대와 또 다시 결혼할 것입니다." "아내가 나의 가

장 위대한 설교학 교수랍니다." "가족 식사만도 챙기기 힘든데 

매주일 성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아내가 너무 고맙답니다." "

새벽예배를 일년 열두달 하루도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새벽예배 설교를 주일설교와 똑같이 정성스레 준비하시는 목

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의 강의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름이 무엇이냐?" 묻는 강의가 있었다. 정답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어머니"였다. 맞다. 어머니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

이 크고 깊고 위대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누구나 알아준다.

사모는? 모든 어머니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르는 사모, 어떤 어

머니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모를 알아주는 자는 없다. 

자녀는 물론 목사 남편도 잘 모른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목회 현장 어디에도 그는 말없이 있다. 

그가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발행인 칼럼

사모는 없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TGC, 난민사역전문가 마크 모리스 목사가 밝힌 새 시대 맞게 된 아프간 교회 소개

“아프간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탈레반은 어린 기

독교 소녀들을 뒤쫓고 있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회 지도자의 집

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고 한다”라고 마크 모리스

(Mark Morris, Union University’s Memphis College of Urban and 

Theological Studies)는 도시신학과 학과장이며 난민들을 섬기며 예

수님을 전하고 제자화 시키는 사역을 하는 멤피스 난민센터의 리더

가 전했다. 

그는 아프간 현지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무혈 입성하

기 전에 점점 더 다가오는 이슬람 극단주의 광풍에 어떻게 아프간 목

회자들이 처절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준

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질곡을 통해서 하나님만

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하신다고 믿고 있다(How Afghan 

Pastors Reflect on God’s Sovereignty).

탈레반은 어린 기독교 소녀들을 뒤쫓고 있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회지도자의 집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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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님의 고난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과정

이었던 것처럼 고난과 악

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

는 사실을 기억하라. 

4.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

과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

도인에게 고난을 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이

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

내시며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5. 마지막으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을 완수하

려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

로 당신의 백성을 고통과 

격동의 바다로 인도하신

다. 

찬양 리더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골랐

다.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 

아프가니스탄 형제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슈라

프 가니(Ashraf Ghani) 아

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방금 

사임했습니다. 이제는 탈

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습니

다.”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

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다 빼앗긴대도/진

리는 살아서/그 나라 영원

하리라/아멘.

월요일 아침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말에 예비하

신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린다. 이 

어려운 역사적 순간에 우

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

하고 또 탄식하며 울었다. 

주말을 기점으로 더 충

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

고 아프간 교회는 이제 새

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탈

레반은 어린 

기독교 소녀들

을 뒤쫓고 있

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

회 지도자의 

집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고 

한다. 

여기 멤피스에서 사역하

는 한 아프간 목사는 이렇

게 썼다. “나는 지금 어떻

게 기도해야 할 지 단어조

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그는 

어떻게든 Mohabat.tv와 

facebook.com/afghantv

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찾은 소망의 메시지를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라이

브로 방송할 것이다. 

토기장이는 오늘도 자신

의 목적을 위해 토기를 만

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1면에서 계속>

CDC는 코로나 백신 접

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

원들과 학생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

무화가 자녀보호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학

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고 주장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문제는 교육구나 주 

정부가 아닌 주민이 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마스

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

육구들은 CDC 권고를 따

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

이다. 마스크 착용이 학생

과 교직원이 코로나바이러

스에 걸리거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것에서 보호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주들 상황은 살펴

보자. 

공립학교 상황을 보면 

관련 규정이 다양하다. 먼

저 캘리포니아와 켄터키 

주 등 11개 주는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

다. 반면 플로리다와 텍사

스, 유타, 사우스캐롤라이

나 등  7개 주는 마스크 의

무화를 금지했다. 애리조

나주는 오는 9월 29일부터 

이 조처가 적용된다. 그리

고 나머지 주는 지역 정부

에 결정을 맡겼다.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

(WP)는 미시시피주에서 

많은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미

시시피주에서 학생 약 2만 

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

어서 자가격리 중이다. 2

만 명 이상이라면 미시시

피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약 4.5%를 차지한다. 미시

시피주 보건당국은 지난 9

일 이래 학생 4천500명 이

상과 교직원 약 950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

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

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아이

들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

립보건원(NIH) 원장은 최

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

행 이후 400명 이상이 사

망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아이 약 2천 명이 병원에 

있는데 많은 아이가 중환

자실에 있고 일부는 나이

가 네 살 아래라면서 상황

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성인용 코

로나 백신은 나왔는데 아

이들을 위한 백신은 아직 

없다.

<1면에서 계속>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

서 시작된 이슬람교의 신

도는 현재 18억 명, 세계인

구의 4분의 1에 가깝다. 무

슬림 중 대다수는 폭력에 

반대하지만 과격주의자들

은 다르다. 절도범의 양손

을 자르고 간음하면 돌팔

매질을, 반역하면 참수형

에 처한다.

아프가니스탄 연구학자 

헤더 바는 "탈레반이 해석

하는 샤리아 법은 주류와 

동떨어져 있다. 굉장히 급

진적이고 기괴하다"라고 

급진 과격주의의 위험도를 

한마디로 지적할 정도다. 

탈레반은 카불을 점령하

자마자 알카에다와 IS 소

속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의

원은 "우리는 20년 전의 

상황에 있다. 탈레반이 정

권을 잡았고 9.11테러를 

일으켰던 알카에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전면

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또 다른 ‘테러와의 전쟁’을 

상기시킨다. 

테러 단체들의 자금줄은 

양귀비다. 아프간 외곽에

서 많이 재배되는데 양귀

비에서 추출한 헤로인은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해왔고 수익은 매년 

20억 달러에 이를 정도다. 

따라서 아프간을 무대로 

넉넉한 자금 조달을 가진 

과격 이슬람 세력들이 미

국이나 서구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다면 사실 

지구촌 테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

다. 아주 강력한 이슬람 이

념이 존재가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두 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슬

프게 한 사건이 있다. 아이티에 지진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 11년 전에 지진으로 22만명이 

목숨을 잃은 후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노예로 잡혀와 수백 년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

면 나오는 질문이 있다. It is not fair,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현재 전 세계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

는 뉴스가 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

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인다는 소식이

다. 탈출하기 위해 비행기에 붙었다가 떨어져 죽는 사

람들, 내 아이라도 살려달라고 담장 너머 미군병사를 

향해 아이를 집어던지는 엄마의 애절한 눈빛. 

아프가니스탄은 99%가 무슬림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

하는 나라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 몇 년에 이슬람권 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

리 전파되고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그러나 탈레반이 나라를 점

령함으로 앞으로 기독교인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는 누구에

게나 드는 의문이 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수많은 사

람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시편의 아삽과 같이 질문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시편73:2). 한 마디로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복음성가 가사는 “하나님 한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를 노래하지만 우리 삶은 전혀 그렇지 않

을 때가 많다.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을 때 불합리한 세상에 아파할 때 신자

로서 마음껏 불평하지도 못하고 고통 할 때가 왜 없겠는가? 필립 얀시의 책 제목

이 떠오른다. Disappointed with God(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Jennifer 

Rothchild는 God Is Just Not Fair(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라는 책의 제목으로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린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내 기도를 듣고는 계

신가? 과연 존재하시는가?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누구도 대답하기 쉬

운 질문이 아니다. 

때로 풀리지 않는 고난 앞에 신앙의 위기를 맞는 사람도 있다. Bart D. 

Ehrman은 그의 책, God’s Problem: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Why We Suffer(하나님의 문제: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

요한 문제, 고난에 답하지 못한다)에서 자신이 왜 신앙에서 떠났는지를 밝힌다. 

저자는 미국의 보수적 학교인 무디신학교와 위튼대학교를 졸업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를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를 포기한 사람이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 하

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

진다. 문제는 떨어지는 것이 참새가 아니라 이제 20살도 경험해보지 못한 청소

년이라면, 이제 한참 자라나는 아이를 두고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40대 

아빠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이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한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허용

하는가? 이런 질문까지 나오기 마련이다. 주님, 세상이 이런데 제가 경건하게 살

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신앙인에게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

아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긍

휼이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책에서 저자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마침내 고백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당신도 미처 알지 못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을 고통 중에 있도

록 두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세상이 다 불합리하게 보일 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가슴이 무너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의 십

자가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이런 죄악 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무너진 인간 세상에 치유가 있고 해결이 있다. 주님, 부디 이 땅을 긍휼히 여

겨주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preachchrist@kcpc.org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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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에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

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

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한다

는 것은 곧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교회

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 디자

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

는 것이며, 그 모습이 이 에베

소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교회

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

하는지,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

야 하는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

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바울

은 자기 자신을 단지 바울이라

고 짧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하

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이라고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교회가 3년 넘게 자신

들을 목양했던 바울사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

는, 곧 바울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

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

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를 만난 것도 꿈속에서 ‘건너와

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

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

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멈추

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

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

이 우리도 불러 세우십니다. 하

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콕

콕 찍어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이끌

어 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

울사도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

다. 내 힘으로 세 번에 걸친 전

도여행을 다녔고 내 목소리로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고 내 육

신을 상하면서까지 예수 그리

스도를 위하여 달려갔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

수의 사도’ 라고 자신을 표현합

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인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는 존재, 그래서 내 뜻이 아니

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 그

리스도께 매이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우리도 예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

고,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

리스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

고,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

리스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

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이름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은 에

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

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향

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

다. 그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

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

룹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 주소가, 우리의 physical 

address가 ‘그리스도 예수’ 라

고 말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

다. 이 축복은 당시 편지를 쓸 

때에 주로 사용하던 인사말이지

만 같은 인사를 하더라도 이 에

베소서의 ‘은혜와 평강’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에

베소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들

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과 관련

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삶에 은

혜와 평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

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진 

셈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평강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

다. 물론 이 평강은 나만 평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내 옆의 

사람이 나로 인하여 평강이 깨

졌다면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 모두가 함

께 누리는 평강이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3절부터 14

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대신 값을 치루신, 곧 속량하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를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를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

양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

지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

는 바울사도는 로마 가택연금

으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육

체적으로 매여 있는 몸입니다. 

유대교의 촉망받던 리더, 최고

의 학식을 가진 엘리트였던 과

거의 자신을 생각해보면 찬송

이 아니라 한숨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도 바울사도는 찬송합니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

입니다.          <8면으로 계속>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푸/른/초/장

에베소서 1장 1-14절

“찬송하는 교회”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기까

지는 많은 시련과 피흘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망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우

리는 엇 그제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보

았다. 흥남 철수나, 월남 패망

의 순간을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이 재현하는 것일까 싶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를 선포

한지 단 몇 개월 만에 보인 참

상이다. 20년간 그 많은 돈을 

투입하였고, 자주국가로 설 수 

있도록 30만 군대를 훈련시킨 

결과치고는 허망했다. 이태리 

신문 기사를 보니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 등에서도 군대 

파병은 물론 많은 돈을 지원했

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토록 쉽게 무너진 이유가 

집권자들의 부패 때문이었다

고 한다. 도와주는 돈은 공짜

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주머

니에서 나온 귀중한 것인데도 

받는 입장에서는 마치 요술주

머니에서 샘솟듯 나오는 것으

로 여겼는지도 모른다. 위기

의 순간이 오자 대통령은 엄

청난 돈을 가지고 탈출하였는

데, 비행기에 실을 수 없어 일

부는 공항에 남겨두었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나만 살고 배

부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

의의 전형을 보게 된다. 적어

도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

지는 순간까지 함께했어야 할 

텐데 말이다. 나이가 70이 넘

은 대통령이 얼마나 더 살려

고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였

는지 놀랍다. 

이런 패망의 상황을 TV로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우리 역시 미군이 6.25전쟁 후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고, 북한

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강국을 이루었다

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어떻게 

무장하고 있을 까 싶다.

며칠 전 간첩단이 체포되었

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들은 

데모를 주도했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월남이 패

망한 이유도 내통하는 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제

적으로 우위에 있고,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다 해도 큰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상태가 해이하게 되면 실

전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역사적으로 자유를 지키려

는 그리스 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을 때 페르샤 군은 줄행

랑을 쳤고 결과적으로 마라톤 

대평원에서 20만의 대군을 이

끌던 다리우스는 그리스 군 1

만에게 대패했다. 현대적 무기

로 무장하고 군대의 수가 많다

는 점이 전쟁에서 필연적인 승

리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공

격하는 자는 똘똘 뭉쳐있는데, 

지키려는 자는 애국심이 없다

면 그 싸움은 벌써 패한 것이

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은 

30만의 군대라고 했지만 허수

였고, 싸울 의지도 없었다고 한

다. 그러니 미국이 철수를 결행

하자마자 짧은 시간에 국가가 

전복되고 말았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후 

지금까지 대를 이어 적화통일

에 대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

고 있다.  지금은 가공할 핵까

지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떻게 조국을 방어해야 할까?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

려 해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

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이 가니 국민들의 생각

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더 나

아가서 5년마다 선거를 통해 

뽑는 새 지도자에 따라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현실이다. 그것

이 가장 위험스러운 문제다 싶

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추구하

며 유례없는 독재로 적화통일

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라는 제도 하에 사상과 행동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정원을 없애라, 미군 물러

가라고 소리 높여 외쳐댄다.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들은 그

런 외침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조금씩 그 외침에 부합하는 

자들도 일어나고 있어 불안하

기만 하다.   

공산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데, 그

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풍요와 

자유가 가져다준 결과가 아닐

까 싶다. 자유는 언제나 강력

한 힘을 근거로 지켜지는 것

인데 유약해져가는 징후가 보

여 불안하다. 이런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유사

시를 위해 이태리처럼 우리도 

전술핵을 소유할 수 있다면....
chiesadirom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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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카니스탄의 사태를 보며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목회전공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 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seminary.grace.edu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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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이 포스트모더니즘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

더니즘시대와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차이를 비교해 알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견지에서 이 두 사상 체계와 사조를 비

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버에서 이희은

 

A: 질문에 둘로 나누어 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모더

니즘시대의 사상체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던주의는 데카

르트로부터 시작하여 계몽주의(Enlightenment) 이후에 생겨

난 사상 사조로 근대주의(Modernism)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

니다. 이승구 교수의 ‘광장신학’을 참조해  설명합니다(p.348-

360).  

1)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

텔레스나 아퀴나스에 의해서도 이성이 중시되었지만 데카르

트 이후에 이성은 한층 더 강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의 자리에 이성을 앉혔습니다. 이성중심을 강조하다보니 성경

도 이성으로 비평하여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

니다. 이 모더니즘사상은 한마디로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는 운동입니다.  2)객관성을 강조합니다. 근대사상에 의하

면 이성이 파악한 것만 객관적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개개

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선호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치

부되고 객관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만 객관적 영역의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3)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적 경향입니다. 근대사상은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상은 점점 좋아지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런 진보에 대한 신뢰는 케플러가 말한 “비행기술이 발명되기

만 하면 그 즉시 달에 인간 식민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

다고 합니다. 이런 진보의 이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헉

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겠으나 인간은 날로 악

하여지고 미래는 종말론적인 재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

다고 말합니다.   

4)인간중심주의(humanism),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

력에 대한 확신과 인간의 능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고 행복과 자유를 최

대한 누릴 권리를 가진 위대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휴매니즘의 이상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인류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신앙이나 종교도 인간

들에게 유익을 줄 때에야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

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중심이고 성

경중심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성을 추구하는 근대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에 의

해서 객관적인 진리와 실재를 확보할 수 있고 이성에 따라 계

속 진전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진 르네상스 

이후의 보편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모더니즘은 이성과 합리성 중시, 객관성 강조, 인간중심주의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오늘은 Prager University의 

설립자이자 라디오 호스트인 

Dennis Prager 교수가 학부모

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alert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간추려 나

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목사님과 저 또한 지

난 10년간 공립학교의 실체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세

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강의

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캘리포

니아와 뉴욕 같은 대도시들뿐 

아니라 하와이 같은 여행지로 

유명한 주들을 비롯하여 미전

역에 있는  공립학교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장소

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지금 온 세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로서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보

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잘못 세뇌시킨 사회공산주의로 

넘어갈지 매우 심각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안을 가장 먼저

(first-hand로) 받아보는 단체

이기에 주정부와 미연방정부에

서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을 보

면 (주정부나 미연방정부가) 결

국은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

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의 현 바이든 정부

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둔

다면 저희 한인 이민가정들과 

교회들뿐 아니라 청교도 정신

으로 세워진 미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

고 있다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다운 미국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손

자 손녀들이 살아갈 미국의 영

육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

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사

람들로서 해야할 결단은 무엇

일까요?   

Dennis Prager 교수는 다음

과 같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좌익 세

력의 공격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공격이 향하고 있는 곳들은 

바로 자유가 보장되는 학교, 가

정, 어린아이들, 정부 기관들, 

스포츠, 뉴스, 엔터테인먼트 미

디어, 의료계, CIA, FBI, 주정부 

부서, 군대 등을 포함한 모든 

삶의 분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반기독

교 좌익 세력에 맞서기 위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

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오는 

것이다.” 

데니스 프레거 교수의 설명

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거 포인

트들을 번호로 적어 정리해드

립니다.   

1.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을 대표하는 STEM 분야

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미국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들

에서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는 

그다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가?

2. 제대로 된 학습을 가르치

지 않는 반면, 오히려 조기성애

화 교육을 유치원부터 가르치

면서  당신 자녀들의 순결을 빼

앗아 가고 있다. 

3. 거짓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젠더 성교육과 마약을 아무렇

지 않고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수업등등 공립학교의 수업들과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아이들

의 지성과 정신(mentally)에 큰 

악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도덕

성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생각

하지 못하도록 사상교육을 강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 현실임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는가?   

4. 미국을 설립했던 가장 기

본되는 청교도 가치관들을 모

두 다 왜곡시켜서 “악”이라고 

가르치며 미국을 노예를 부르

기 위해 설립된 나라로 역사를 

왜곡시켜 가르치고 있다. 

Critical Race Theory가 바로 

그 본질. 

5. 그 심각성은 수업시간에 

한 특정인종을 증오하는 인종 

차별 중심의 교육을 하기에 바

쁜 나머지 예술, 음악 같은 과

목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6.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미

국에서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마치 자녀들을 가지고 도박

(gambling)을 하는 거나 마찬

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7. 바이든 현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독교적인 정책

들을 다 다시 바꾸어 오바마 전

대통령시대로 돌아가면서, 다

시금 수많은 유치원생부터 배

우는 것은 바로 ‘성별은 네 맘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8. 유치원생부터 남자와 여자

의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과학적이고 아이들의 정신과 

육신에게 치명적인 내용들을 

가르친다.   

9. 법적으로 공립학교 교사들

은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boys 

and girls”로 부르지 않도록 하

는 주정부와 공립학교들이 점

점 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증거다.  

10. 당신의 자녀들은 클래스

에서 자위행위를 배우며 자주 

할수록 건강한 거라고 배우고 

있다.  11. 1학년부터 요란한 여

장을 하고 여자 가발을 쓴 트랜

스 남자들이 읽어주는 “Drag 

Queen Story Hour”에 참석하

도록 거의 강요당하고 있다.   

12. 당신의 자녀는 이런 학교

에 매일 다니면 빠르면 한달, 

아무리 길어도 1년만 되면 그

들은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강력 반기독교 사상

을 펼친 막시즘 사회공산주의 

운동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공립학교의 실체를 알고 자

녀들을 계속 공립학교에 보내

고 싶은 학부모들은 없을 것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무엇이 답인지 

알면서도 섣불리 할 용기가 나

지 않는 학부모들도 많을 것이

고요.  

공립학교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을 빼내는 것은 급선무

이긴 하지만 what’s next? 다

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

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

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

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

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

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

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

니라”(호세아 4:6-10).

사회공산주의 사상 캠프로 변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실체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Love your mother Earth(지구본) 등 반기독교 교육표시들임

1.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신신학학, 목목회회학학 - 학학사사, 석석사사, 박박사사 학학위위과과정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영주권 스폰 가능
4.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제  출  처 : jp@midwe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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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에 세워진 십자가 강제 철거

한 국 순 교 자 의 소 리

(VOM)는 지난달 중국 저

장성 취산도 당국자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어선

에 세워져 있던 십자가(사

진)를 강제 철거했다고 19

일 밝혔다. 또 배에 새겨진 ‘임마누엘’이라는 문

구를 지우기 위해 페인트로 덧칠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이 지역 공무원은 지난 1

일 어업 금지가 풀려 어업을 준비하는 어민들에

게 안전을 이유로 십자가 철거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어민은 어업 허가와 연료 구입을 할 수 

없다며 압박했다.

취산도는 인구 약 7만명 중 3분의 1이 국영교

회인 삼자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다. 정부에 등록

되지 않은 가정교회까지 합하면 섬 인구 대다수

가 기독교인일 것으로 보인다.

취산도에 복음이 들어간 건 150여년 전이다. 

1863년 영국의 선박 한 척이 암초에 충돌해 침몰

하자 취산도 어부들이 선원 24명을 구해주면서 

영국 영사관은 감사의 뜻으로 ‘예수님, 빛을 비춰

주세요(Shine Jesus Shine)’라는 글귀가 새겨진 

대형 명판을 어부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선교

사들과 성경을 보냈다. 이후 배에 십자가를 세우

는 건 취산도의 전통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 문구를 자신들의 

집 현관과 배에 새겼다.

탈레반 장악 아프간…현지 기독교인 위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

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일 아세아연합신학

교 중동연구원 교수는 18

일 “탈레반은 반기독교 정서가 극단인 집단”이라

며 “미국의 철수는 생각보다 빨랐고, 기독교인들

은 탈레반이 장악했을 때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

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도 

지난 16일 “탈레반이 신속히 진격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더 대담해졌다”면서 “기독교인

에 대한 공격이 아프간 전역에서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한국 국적의 선교사나 기독

교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위기관리재

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아프간은 여행금지 국가

라 외교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할 

수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나 위기관리재단이 

확인한 바로는 한국 선교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탈레반이 외국 국적의 기독교인들은 

아프간을 떠났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남아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이다. 릴리

스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

이나 배신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간의 한 교회 지도자도 릴리스와 인터뷰

에서 “기독교인들은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위험에 처한 이

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에서 망명해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

는 알리 에사니도 이탈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아

프간 현지 기독교인들의 위험한 상황을 알렸다. 

에사니는 “카불에 살고 있는 가정과 최근 연락을 

주고받았다. 부부와 다섯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

며 “그런데 아이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돌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기

독교인인 게 알려지면서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주변국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아프간 주변국은 페르시아어

로 지역, 장소와 땅, 나라를 뜻하는 ‘스탄(-stan)’

국가다. 국명이 스탄으로 끝나는 중앙아시아 7개

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

키스탄 등이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다른 나라들도 인구의 80% 이상이 이슬람교다. 

김 교수는 “현재 스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종교적 이유를 감안했을 때 아프간 기독교인들

을 도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민과 중동 사역을 해온 선교사들은 위급한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다. 중동국가에 있는 A선교사는 “탈레반

이 여성인권 존중 등 조건부 변화를 예고했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

아프간에는 많은 지하교회가 있다.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 뿐”이라고 말했다. 터키에서 

난민 사역 중인 B선교사는 “아프간 난민들을 위

해서도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탈레반, 소수민족 민간인 9명 학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이 공세를 펼치며 아프가

니스탄을 장악하는 과정에

서 종파가 다른 소수민족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

이 나왔다.

영국 BBC 등 외신은 20일 인권단체인 국제앰

네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해 탈레반이 지난달 4~6

일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에서 9명의 민간인을 잔

혹하게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가즈니주 말리스

탄 지역에 거주하는 하자라족 주민들은 당시 탈

레반과 정부군 간의 전투가 격화하자 산으로 피

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시 

문다라크트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곳엔 약탈을 

끝낸 탈레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탈레반은 비무장 상태인 주민 6명의 머리에 총

을 쏴 숨지게 하고, 나머지 3명은 잔인하게 고문

한 끝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시신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

격자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들이 “왜 무고한 민간

인을 죽이려 하냐”고 질문했지만 탈레반은 “전쟁 

중엔 모두 죽는다. 총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 

없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속한 하자라족은 아프간에서 인구

가 3번째(9%)로 많지만, 탈레반의 세력 기반인 

파슈툰족(42%)에 의해 줄곧 탄압받아왔다. 파슈

툰족은 이슬람 수니파 계열인 반면 하자라족은 

아프간 내 소수 종파인 시아파인 탓이다. 탈레반

은 과거 집권 당시 하자라족에 대한 대규모 학살

을 자행하고 이들을 고향에서 내쫓았다. 최근에

는 중부 바미안주에 있던 하자라족 지도자 압둘 

알리 마자리의 석상도 파괴했다.

앰네스티는 이로 미뤄 최근 탈레반이 내놓고 있

는 유화적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드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의 잔혹

성은 탈레반의 과거를 상기시킨다”면서 “이는 탈

레반 통치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적 살인은 소수민족과 종

교적 소수자들이 탈레반 통치하에 위험에 처했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유럽 “동맹 회복 외치더니 실망…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

군 과정에 실망한 유럽 사

회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외교전

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

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가 불과 2개월여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정책이 영국을 흔들고 있다”며 “어떤 사

람들은 그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약속한 동맹이 

아니라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

동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에 나서며 

‘동맹 회복, 대서양 연안 국가와의 관계 재활성

화, 동맹 및 다자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강조했는데,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는 이런 약속

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국 외교위

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톰 투겐다트 의원은 “‘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 ‘미국 고립’(America 

alone)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영국은 미래의 

안보 작전에서 미국과의 관계 조건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집권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비난 목소

리가 나왔다. 기독교민주연합 요한 와데풀 부대

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아프간을 그렇게 

빨리 떠나는 게 좋은 생각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

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매우 짜증 나는 상황

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레미 샤피로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연구소장

은 “미국은 적어도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이해관

계가 상당히 다르고, 정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

다”고 비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성 없는 월요일 연

설은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했고, 동맹국으로서

의 미국 신뢰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분

석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폭스뉴스 기고문에 

“미국 정부가 20년 동맹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발생한 리더십의 대형 실패를 전 세계가 목도했

다”며 “대만, 유럽, 한국, 혹은 다른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TGC, ‘탈레반에 대해 알아야할 9가지’ 소개

미국 복음연합(TGC)은 

2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

탈레반에 대해 알아야 할 9

가지’에 대해 글을 올렸다. 

TGC는 “우리는 잔인한 이

슬람주의 정권인 탈레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탈레반이란 이름은 ‘학생’을 의미한다. 원

래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전통적인 이슬람 학교

에서 교육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및 남부 파

슈툰 지역의 종교학생(탈레반) 운동이었다.

둘째, 탈레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코란과 전쟁 

훈련을 받았다. 원래 탈레반 학생들이 다녔던 학

교는 그들의 라이벌을 제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

용하는 훈련을 받은 무장단체로 조직됐다. 학생

들은 공부에만 참여하는 그룹과 종교전쟁에 참

가할 준비를 하는 그룹 등 두 그룹으로 나뉜다. 

셋째, 탈레반은 아프간 내전 동안 집권했다. 

1979년 12월 당시 3만명의 소련군은 공산주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

탄을 침공, 88년 철수 전까지 10년간 주둔했다. 

소련철수 이후 내전은 96년 정부가 탈레반에게 

넘어갈 때까지 계속됐다.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

탄의 구원을 위한 연합이슬람전선(United 

Islamic Front)으로 알려진 아프간 북부동맹은 

탈레반에 반대하기 위해 96년 말 결성됐다. 북부

동맹은 미군이 이슬람정권을 전복시킨 2001년 9

월까지 탈레반 정부와 방어 전쟁을 치렀다.

넷째, 미국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었

다. 2020년 2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철

수하고 최대 5000명의 탈레반 전투 및 정치범을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협정에 탈레반과 서명했다. 

그 대가로 탈레반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

협하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아프가니스탄 땅

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다섯째, 탈레반은 인신매매와 성노예에 가담했

다. 탈레반은 집권하는 동안 강제결혼과 성노예

를 이유로 여성을 자주 납치했다. 

여섯째, 탈레반은 특정 이유를 위한 목적으로 

소년병을 징집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

르면 “남자아이들은 6살부터 세뇌를 시작하고 최

대 7년 동안 탈레반 교사 밑에서 종교과목을 계

속 공부한다”고 말했다. 

일곱째, 탈레반은 인권을 짓밟은 역사가 있다. 

90년대에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사회적 통제는 ‘

악덕과 덕’의 경찰로 알려진 도덕공무원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됐다. 이들 관리는 지역사회를 순

찰하면서 복장과 품행, 수염 길이, 남성의 금요기

도 참석 여부,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 사용과 관

련해 탈레반이 규정한 사회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여덟째, 탈레반은 소녀와 여성을 억압한 역사

가 있다. 90년대에 탈레반이 집권하자 여자대학

을 폐쇄하고 거의 모든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도

록 했다. 탈레반은 여성의 의료 접근을 제한했고 

복장 규정을 잔인하게 시행했으며 여성이 도시

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 

아홉째,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

을 박해한 역사가 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

종한 한 크리스천은 탈레반이 어떻게 신자들을 

장악하며, 향후 어떻게 탈레반이 운영될 것인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알려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두려움

을 퍼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15살의 독신 소

녀가 있으면 탈레반 군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포

스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딸을 그

들에게서 빼앗겨 탈레반과 강제로 결혼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뇌를 위해 종교

학교인 마드라사로 보내질 것입니다. 부모는 죽

임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한 남성은 자신의 집이 현재 탈레반

의 소유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예품을 

만드는 단순한 사람이고 그의 모든 재산은 집에 

있습니다. 탈레반은 기독교인의 소유와 재산을 

탈취하고 그들의 모든 여성을 빼앗을 것입니다.”

“진보언론들, 탈레반과 이슬람 연관성 지우기 중”

미국 남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인 알버트 몰러(Albert 

Mohler Jr.) 박사가 탈레반 

배후의 ‘이슬람 신학’ 지우

기에 나선 진보 언론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몰러 박

사는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더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장악한 탈레반과, 무장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IS)’ 및 그 연계 조직 등 이

슬람 극단주의의 증가에 대해 다뤘다.

그는 미국의 일부 매체들이 탈레반을 설명하

는 데 “아이시스(ISIS)”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그들이 ‘이슬람’ 또는 ‘이슬람교’

라는 단어 사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그는 “탈레반이 세속적 군대가 아닌 현실에 대

해 주류 언론이 얼마나 무관심하며, 여러분이 얼

마나 가상의 침묵을 듣고 있는지 주목하라. 그들

은 이슬람 전사들로 구성된 지하디스트 집단”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 좌파의 신화에서 신학은 중요

하지 않다”며 “종교적 세계관의 충돌에서처럼, 

이슬람에 대한 언급은 위장된 인종차별이거나, 

그들이 흔히 말하는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

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새로운 델타 바이러스에 대

한 두려움이 다시 미국을 엄습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상

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던 

패턴에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불편함으로 돌아가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모

든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에 종

사자들에 대하여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

니다. 정부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과 개인 기업에서도 

우리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백신

을 접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을 만들고 개인들을 옥죄고 있

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열린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안위를 같이 생각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

람이 우선이 되는 결정을 존중

해야 합니다.

지난 일년반 동안 두려움이 

전 세계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려움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

차 미래에 대한 공포로 확대시

켰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

록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오히

려 두드러지게 우리 삶에서 보

여줘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에 대한 믿음을 자신했다면 그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에

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

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은 나에

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

다. 믿음이란 평온할 때 필요

한 것이 아니라 혼란과 고난 

속에서 가장 크게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가기 닥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

이고 때론 포기하고 주저앉기

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님

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

리로 이끄신다는 고백을 실제

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

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

것을 지켜내야만 그 고백이 진

짜가 됩니다. 그런 삶으로의 

경배와 감사야말로 우리의 예

배요 삶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

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21세기의 팬데믹이 어떤 유익

이 있었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했는가는 확증해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

에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필요로 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은 유

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와 화상 모임, 온라인 쇼

핑과 배달, 인터넷을 통한 연

구, 랜선 투어 등등 많은 진전

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유튜브 영상과 비대면 훈련 및 

쌍방 통화의 성경공부 등 상상

을 초월할 진보를 이루게 되었

습니다. 단기 선교 대신에 선

교지에 보낼 영상제작, VBS 

영상 나눔 등등 너무 많습니

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이런 

진전은 앞으로도 요원했을 것

이 오히려 상황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인내의 믿음은 지금도 긍정적

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순종

의 자리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

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시야를 넓혀줍니다. 

교회는 언제 어느 때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

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얻는 귀한 결과를 얻

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

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나이

다”(시143:10).
gypack@hotmail.com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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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감증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실 시간이 임박한 상황 속

에서 행하신 고별설교 후 하나님께 올

리신 긴 기도의 일부이다. 자신을 따르

던 제자들을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어

야 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그의 마

음을 무겁게 하였을까? 예수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

명히 알고 계셨다. 제자들의 하나 됨

은 4번이나 반복된 기도의 중심주제

였으며, 이를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셨다. 

현대교회는 분쟁과 분열에 매우 익

숙해져 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

이 흐르면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

기고, 이로 인해 교인들이 떠나거나 새

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그리 대수

로운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마치 세

포분열을 통해 몸이 자라듯 그런 방식

의 분열의 과정을 통해 지상교회가 확

장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불감증을 지니게 된 충분한 이

유가 있다. 교회역사가 처음부터 불일

치와 분열의 길을 걸어왔음을 증명하

고 있다.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되신 예

수께서 마지막까지 우려하신바 지상

교회는 결코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

하였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최초 예

루살렘교회는 물론 그 후에 복음전파

로 세워진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한 예로 고린도교

회는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았다. 이

런 내적갈등은 성도들의 영적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

을 향한 복음전파에 결정적인 방해물

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교회는 역사를 거듭

할수록 ‘하나됨’의 가능성으로부터 점

점 멀어져왔다. 현재 지상교회는 상당

히 많이 분열되어있다. 각자 나름의 성

경해석과 전통에 근거하여 교리와 체

제를 세우며 독립된 길을 걷고 있다. 

자신들의 역사와 경험을 옳은 것이라

는 신념이 강할수록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예

수께서 올리신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배타적인 태도를 지닌 일부를 중심으

로 탄탄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근거로 

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됨에 대

해 불감증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하나 됨?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위해 교회 내에서 일

어난 각성운동이었다. 개혁자들이 결

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중

세교회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

이 아니다. 그러나 ‘구교’와 ‘신교’로 불

리는 역사적 결과로 인해 개신교에 대

한 오해가 생겨났다. 로마가톨릭교회

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분리되어 새로

운 길을 걷게 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것은 신교가 구교

를 의도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구교가 성경적 교회로의 환원을 

꿈꾸며 요구하던 종교개혁자들의 소

원을 거부함으로 신교 출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약 5세기가 흘렀다. 

구교는 아직 로마교황을 중심으로 하

나의 가톨릭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들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의 교회를 중

시하여왔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

을 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톨릭교회 안과 밖으로 인간적인 갈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 성경

해석에 충실한 신학자들부터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성을 추구하는 신학자

들까지 신학적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겉으로는 예수께서 그토록 소원하였

던 ‘하나됨’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됨은 교황을 

중심하는 제도적 연합체이다. 영적 또

는 신학적 통일성은 포기한지 오래다. 

단지 자율적 정신이 커짐에 따라 강압

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대상에 대해서는 큰 관용을 베풀

고 있다. 그 결과 로마가톨릭교회가 중

시하는 것은 구조 안에서 공존하는 공

동체의 모습이다. 개신교는 겉으로 하

나됨을 강조하는 구교와 달리 외부적 

분열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한 

듯하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분열을 정

당한 것으로 여기는 개신교를 향해 예

수께서 원하셨던 ‘하나됨’을 어기고 있

다며 조소하고 있다.   

교회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사도신

경의 일부이다. 핵심이 무엇인가? 교

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부

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진정한 보편

적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

만 가능하다. 그를 빼놓은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 연합도 무효하다는 것이

다. 그가 원하셨던 하나됨은 자신과 연

합을 통해 이루는 것이었다. 이에 반

하여 그리스도가 아닌 교황을 중심하

는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적 교회론

을 거부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가 행한 고

별설교의 핵심이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그

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분명한 이

유를 가르친바 있다. 이 사실은 과거

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한 진

리이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리스도

를 제외시킨 신앙공동체를 교회라 부

를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이다. 결코 인간이 구상한 

작품이 아니다. 

교회를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은 그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복지단체나 사교클럽이 아니다. 성도

들 사이에 다툼이 없이 서로 친한 관

계를 유지하며 훈훈한 교제가 이뤄진

다고 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

면 교회공동체라 불릴 수 없다. 그리스

도께서 그리도 소원하셨던 교회의 일

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그리

스도 중심의 신앙과 그들 사이의 돈독

한 영적관계를 전제한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한 

떡에 참여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교

회가 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지상교회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누가 그리스도에

게 속하였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잠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로마황제

로부터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의 상황

이 종식된 후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교회를 정의한 도나투스파 분리주의

자들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던 상황

이 벌어졌다. 그들은 소수의 배반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된 거룩한 무리만 참

된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

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형

성되었다.  

어거스틴의 근본사상은 교회는 오

직 하나라는 것이었으나, 그가 “하나

님의 도성”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이

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

하여 이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둘

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단지 지상교

회는 예정되어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

된 ‘보이지 않는 교회–영적 교회’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

보이는 교회–제도적 교회’로 구별된

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예수

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마13장) 

등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일치한다. 어

거스틴은 ‘하나됨’이란 교회의 거룩성

을 통해 이루려는 신자들의 노력이 아

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에

게 달려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근거하여 존재

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

언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각자의 길 

어거스틴의 초대교회 교회론이 중

세교회를 지나면서 변질되었다. 가톨

릭교회가 가르친 교회의 보편성은 성

경적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권위가 인간으로 구성된 교

회 자체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란 오직 그리스

도에게 속한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복음의 선포가 참 교회의 표지임을 강

조하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 새로운 교

회역사를 밟게 된 개신교의 지속적인 

분열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각 교파와 

교단의 교리와 교회제도가 다른 것을 

복음 이해의 다양성이란 포괄적 관점

에서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 됨에 대

한 불감증은 극히 정상적인이란 것인

가?  

개혁가들은 출발부터 “바르게 한

다!”라는 정신을 중시하였다. 초기에 

생겨난 개신교 계파들은 한 마음으로 

로마가톨릭교회를 비판하였지만 이

들 사이에 신학적 갈등이 생기면서 서

로를 향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초

기에는 성만찬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

하더니 점점 서로를 향한 비판이 날

카로워졌다.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통일된 교회에 대한 

비전과 열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개신교가 유럽전역으로 확장되면서 

세워진 개신교회는 각 나라의 정치 및 

사회적 환경에 의해 더욱 다양한 모습

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생겨났다. 각 교

회마다 자신들이 가장 바르게 하고 있

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현

재도 바르게 한다는 신념 뒤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흑백논리가 자리

를 잡고 있다.  

한국교회는 서구의 개신교의 역사

로부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수용

하였을 때 그들이 속하였던 교파와 교

단이 추구하는 교리와 체제가 가장 성

경적이라는 신념도 전달받았다. 한국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초기에는 이런 

차이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교회

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

어난 신학논쟁의 결과 각 교단이 연속

적인 분열을 경험하였다. 그 후 유럽

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령주의

운동, 자유주의신학, 그리고 오순절운

동이 한국교회에 소개된 뒤 한국 개신

교는 더욱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각

자만의 분명한 길을 걸어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럽 및 미국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분열역사를 통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는 교리 또는 체제의 차이라는 명목상

의 이유를 말하지만 구성원 사이의 갈

등이 결정적인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

다. 교단 또는 교회가 서로 갈라질 때 

허다한 경우 주도권을 다툼과 같은 정

치적인 이유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주

요 원인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이해

관계로 촉발된 집단경쟁의 구도 속에

서 일어나는 갈등은 매우 강력한 파괴

력을 지니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촉

발한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의 소원인 동

시에 지상교회를 향한 명령이다. 각 교

회공동체마다 조직을 강화하고 결속

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

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각 성도들이 십

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

도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성도들 모

인 단체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

도와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공동체가 교회의 머

리되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된다. 나아가서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다. 굳이 각자 강조점을 달리하는 다른 

교파와 교단을 하나로 묶기 위해 특정

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다양

성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covenantcho@yahoo.com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교회분열은 구성원 사이 갈등이 결정적 

교회공동체 조직과 결속 다지되 성도의 십자가복음 안에 거함 전제돼야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1)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27) - 교회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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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 동안 가까운 산으로라도 며칠 가족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까 했지만 결국 그런 시간을 찾지 못했다. 가족휴가 대신 막내

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떠나기 전에 샌디에고 

사는 큰 아들 집에 이박삼일 다녀오기로 했다. 가족이 함께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야구장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아들 집 주변을 걸어 다니려니 건물마다 동성연애를 표

현하는 큰 무지개 배너가 걸려있는 것이 유난히도 많이 눈에 띄었

다. 샌디에고는 워낙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그 무지

개 배너가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교회 입구 앞에도 길게 

드려져 있는 무지개 배너가 너무 당황스러웠다. 아마도 지난 6월이 

“게이 프라이드의 달”이어서 동성연애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무지

개 배너를 다 걸었던 것 같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성

연애를 지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럴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 걸려 있는 무지개 배너는 또 무엇인가? 만약 그 배

너가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 정체성

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아무 이의

가 없다. 그러나 그 배너가 “우리는 여러분이 동성연애자인 것을 지

지합니다”라는 의미였다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이후 동성연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에 대

한 관용(tolerance)을 넘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기독교인에게는 어려운 이슈이다. “평등(equality)”을 강조하

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결국은 성 정체성을 선택

의 자유가 있는 영역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를 옹호하지 않으면 마치 지성인이 아닌 것 같은 분위

기가 되어간다. 그러나 평등법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이 허용된

다면 앞으로 우리의 도덕성은 참으로 도전 받게 될 것이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나의 행동의 기준도 맞고, 당신

의 행동의 기준도 맞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좋고 저것

도 좋으니 굳이 한 가지를 고집하지 말자는 매우 근사하게 들리는 

관용의 자세이다. 문제는 종교에도 상대주의가 들어와 진리가 무엇

인지 그 정의가 애매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다른 종교를 포용한다는 뜻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

교,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행사

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극단적 크리스천들처럼 불교사원

에 가서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용납하자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은 해야 하지만 우리

가 믿는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일은 아닌 것이다. 

한국에 계신 형부는 총각시절 집사님 직분을 받았다. 그러나 신

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요즘 가끔씩 교회 밥이 맛있다며 교회를 가

신다고 한다. 밥은 멋쩍은 핑계일 뿐 기독교에 드디어 관심을 가

지시나보다 하고 내심 기뻐하였다. 나이가 여든을 넘긴 형부가 주

님 앞에 서기 전에 세례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최근에 Facebook에 올리시는 형부의 글을 보니 친구와 함

께 절에 가서 108배를 했다는 둥 사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올리고 

계셨다. 

우리 형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와 불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닌 타협이 

될 것이다. 상대주의가 만연하는 시대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

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야 갈 것 같다.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관용과 타협관용과 타협

일상칼럼일상칼럼

4.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평

화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체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멸시하는 죄에 빠져 있

다. 교회 일치를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교

황주의자들은 오랫동안 가톨

릭교회(보편교회)란 이름을 오

용해왔다. 종교를 분열의 도구

로 삼는 것이 기독교 세계 전역

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고약

한 죄이다. 교회 전체를 사랑하

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

분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문제이다. 

연약하고 병든 부분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고 최선

을 다해 도와야 한다. 그들과의 

교제도 만약 긴급히 필요한 상

왕이라면 합법적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를 소원하게 

만드는 이유는 대개 교회정치

의 올바른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소한 것들이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

라”(롬12:18). 화평은 경건의 

확실한 친구이다. 경건은 언제

나 화평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

나 오류와 이단은 불화에 의해 

자라나고 또 불화는 이단에 의

해 생기고 성장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살아

야 한다. 한 마음과 한 영혼과 

한 입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과 경건을 북돋우

고 죄를 경고하며 장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함께 누리며 즐거

워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

인이시고 그의 말씀이 나의 법

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의 일은 

나의 사업이요 인간 영혼을 살

리는 그 일은 나의 목적이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간절히 권한

다. 가장 필수적인 진리에 대해

서만 마음을 합하자. 그리고 부

수적인 문제들은 서로 용납하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다른 복잡한 신조들은 만들지 

말자. 이를 위하여 나는 여러분

에게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

면한다.

1)성도들과 특히 전체 교회

가 관련하여 논쟁을 벌여온 양

분된 견해에 대해서는 어느 편

에도 큰 강조를 두지 말자. 

2)자유의지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예정 등과 같이 결국 

철학적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

에 없는 무익한 논쟁들에 큰 강

조를 두지 말자(필자에 입장에

서, 이 부분에서 백스터는 하나

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

나 신앙의 자원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그

는 성령의 역사가 신앙생활에

서 가장 중요한 근원임을 간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

정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

루고 있는 것이다. 백스터의 목

양 강조 일념과 연합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입장에서는 그

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리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가

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이것은 그의 알미니안적 신

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잔

재라고 볼 수 있다). 

3)실체도 없이 그저 말장난

에 불과한 논쟁들에 큰 강조를 

두지 말자. 

4)성경이 우리에게 전파된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낯선 

신앙관에 대해 너무 강한 주장

을 하지 말자. 

5)좀 더 순수하고 분별 있던 

시대의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

하던 신앙관에 대해서는 큰 강

조를 하지 말자. 

6)사도시대 이후 어느 한 세

대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교

회가 공통적으로 반대한 교리

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큰 강

조를 두지 말자.

5. 우리가 교회 규율을 적용하

는 데 있어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징계와 같은 공

인된 의무를 행하는데 게을리

해왔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

을 믿게 하려면 그것을 그들에

게 보여주되 다만 종이로만 하

지 말고 행동을 하고 다만 말로

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님의 규례를 귀중히 여기고 이

를 헛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규례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 징계는 교회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징계를 행

치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배신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한 태만과 게으름인 것은 분

명하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나는 게으름 때문에 오랫동안 

이 의무를 도외시해왔고, 꺼려

왔다”고 고백한다. 징계는 참으

로 수고스럽고 고통스런 일로

서 자기부인이 없으면 하기 어

렵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이로 

인해 우리에 대해 기분 나빠 하

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를 게

을리 하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만약 우리

들이 우리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와 다

른 불신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다기 당했

던 것과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징계는 결

코 헛된 것이 아니다. 또 우리

가 못하겠다고 핑계 댈 만큼 어

려운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칼과 불로 우리

의 겸손을 촉구하고 계신다. “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벧전4:17). 우

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고

백이 아니라 죄이다. 우리가 대

낮에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는 

숨길 수 없다. 이를 덮으려 하

면 오히려 우리의 죄와 수치가 

커진다. 죄를 저질렀으면 자발

적인 고백과 겸손 이외에는 우

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이 없다.
hyojungyoo2@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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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에서 계속>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교회도 이렇게 찬송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

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찬송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을 생

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

다. 찬송은 내 입술로, 내 마음으

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말

합니다. 그러니 박자 음정 잘 못 

맞추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내 

중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하나

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뿐

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놀

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송 위에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시

리라 믿습니다.

푸른초장



먼저 그가 작년까지 학장을 

역임했던 고든콘웰신학대학원

의 보스턴 캠퍼스의 특징을 묻

자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보스턴캠퍼스는 미국 도심

사역의 선구자이며 가장 다양

한 다문화적 신학대학원 캠퍼

스’라고 소개한다. 1976년 마

틴루터 킹 목사가 청소년사역

자(Youth Minister)로 섬겼던 

Twelfth Baptist Church에서 

Center for Urban Ministerial 

Education(CUME)이라는 이

름으로 첫 강의를 시작한 보스

턴캠퍼스는 예례미아 29장 7

절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

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

하라”라는 말씀을 토대로, 미 

전역의 교회들에게 도심사역

의 ‘예레미야 패러다임’을 제시

한 곳이었다. 현재 북미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도심사

역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고든

콘웰 보스턴캠퍼스의 ‘예레미

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것

이다. 

이런 도심사역의 중심부에

서 박성현 교수는 고든콘웰의 

첫 동양인 학장으로서 지난 

2020년 6월까지 재직했다. 그

의 재임기간동안 보스턴캠퍼

스는 재학생 4백여 명 중 84%

가 다문화권 출신으로, 신학 강

의가 영어는 물론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불어로 진행되는 캠

퍼스로 한층 더 발전했다. 백인

학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

민자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과

정을 부지런히 개발한 결과였

다. 

특히 그의 재임기간동안 주

목을 받았던 부분은 보스턴캠

퍼스의 교수, 직원, 학생들이 

이뤄낸 ‘평안’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대학은 물론이고 

신학대학원들마저도 인종-문

화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이기에 보스턴캠퍼스가 실천

한 ‘평안’은 큰 의미가 있었다. 

지난해 6월 박 교수는 더 심도 

있게 ‘평안’을 추구하고자 학장

직을 내려놓았다. 

다양한 언어권의 사역자 양

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

고자 고든콘웰은 지난 2020년, 

라티노-글로벌 프로그램을 신

설하게 됐고, 현재 그 안에서 

일반신학석사과정(MATS)이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고 있는

데, 박 교수는 현재 이 글로벌 

프로젝트가 자리를 잡도록 산

파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특히 

이 역할을 자처한 이유는 다문

화권 신학생들을 품는 ‘멘토’가 

부족한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

이다. 

박 교수는 늘 그의 제자들에

게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사

역을 하라고 가르쳐왔다. 그런

데 피부색이 다르고 영어를 모

국어로 갖고 있지 않는 이민자 

사역자들이 미국의 ‘성읍’에서 

‘평안’을 추구하기엔 너무도 많

은 장벽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 걸음을 같이 걸어줄 멘토가 

필요한 것이다. ‘평안’을 구하

라는 방침을 세우는 것이 학장

으로서 지난해까지 그가 했던 

일이라면, 이제는 그 일을 교수

로서 멘토로서 같이 하고자 함

이 현재 그의 바램이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사태를 

맞아 신학생들이 등록금을 해

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박 교수는 아내 

장현경 박사의 권유로 부부가 

함께 ‘한 달란트’를 출간하게 

됐다. 이 책의 판매수익금은 전

액 고든콘웰의 중남미권 출신 

신학생들과 팔레스타인의 베

들레헴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

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로 했다며 다민족 신학생들의 

상황을 설명한다.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어려움을 갖

고 있습니다.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남

미권 출신 교회들의 경우가 그

렇습니다. 극소수 목회자를 제

외하고는 사역자들이 사례비

를 받지 못하고 사역하기 때문

에 주 중에 청소나 건축현장, 

정원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

합니다. 더군다나 학생융자 혜

택에서도 대부분 제외되기 때

문에 비싼 등록금을 마련해 신

학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고

든콘웰은 중남미권 신학생들

을 위해 등록금의 2/3를 장학

금으로 해결해주는 과감한 결

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현재 

중남미권 출신 신학생들은 거

의 모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월 

250달러를 지불하지 못해서입

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

는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드릴 수 있는 ‘한 달란트’를 지

난 3월에 출간한 것입니다. 이 

의도는 책 반 표지 뒷면에 적

혀 있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

다.

“아울러 저희는 한인교회가 

다른 뭇 이민교회들 가운데 장

자역할을 할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인교

회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의 신

학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뭇 이민교회들에 비해 풍성함

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먼저 

누리게 한 것은 우리로 말미암

아 뭇 이민교회를 도울 수 있

게 하려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

씀 위에 잘 세움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도움

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은 이민교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선교사역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250달러씩 정

기적으로 신학생을 후원해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인교회들 가운데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세계선교

에 큰 역할을 감당한 한국교회

의 각오와 열심이 이제는 타 

이민교회들의 목회자를 세워

주는 한인교회의 비전으로 이

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의 눈에는 이제 박 

교수는 다섯 달란트를 가진 모

습이지만 그에게는 잊을 수 없

는 학창시절의 아픔이 남아있

다. 그 아픔들이 지금의 박성

현 교수를 만든 초석이 됐고, 

그 아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

님의 놀라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는 “

사는 날 동안 쉼 없이 증거 해

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입을 열었다. 

“교수라는 사람이 중학교를 

자퇴했고, 고등학교를 중퇴했

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진

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교수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는 상상하지 못했지요.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끌어주시고 결

단하게 하셨기에 가능했다”며 

그의 이야기는 파라과이 이민

자로 살아야했던 청소년 시절

로 돌아갔다. 

박 교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1976년 파라과이로 이민

을 갔다. 이민자로 살며 당한 

수 많은 경제적 역경은 아버지

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기쁨도 가져다주었던 한편, 당

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박 교

수는 자퇴를 하고 야채장사에 

나서야 하는 아픔도 주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서 43장에서 어린 박성현을 만

나주셨다. 후일 복학했지만 고

등학교 3학년때 가업을 위해 

또 자퇴서를 내야 했고 아울러 

추진 중이던 하버드대학 진학

의 꿈을 접어야 했던 그는 연

이은 사업의 좌절로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드는데, 하나님

은 베드로전서 1:24-25절 말

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이스라

엘 유학길에 오르게 하셨다. 

이스라엘에서 그가 받은 가

장 큰 복은 장현경을 아내로 

맞은 것인데, 장 박사는 “내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남편

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는 큰 포부를 가졌지만 생활고

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컷다”

고 회고하며 “그것은 예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훈

련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한다.

이스라엘 ‘광야’의 훈련을 거

치며 두 부부는 배워간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이사

야 61:1-3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당시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의 

신학생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박성현은 말씀에 순종해 

그 계획을 접고 자비량선교사

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섬기

는 가운데 그의 작은 한 달란

트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

는 감격을 체험하는데, 뿐만 아

니라 후일 하나님은 박성현을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세우시고 또 그에 앞서 박사학

위는 오래 전 가사를 돕기 위

해 포기했던 하버드대학에서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다.

이제는 고든콘웰의 학장을 

지낸 그를 더 이상 한 달란트

가 아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라 해야 하지는 않을까? 그

러나 여전히 그는 “한 달란트

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온두라스 집회 때 이야

기로 대신했다. 

“중학교를 자퇴한 시절, 대

학을 포기하고 공장 일을 할 

때도 한 달란트였고, 팔레스타

인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도 늘 

한 달란트였는데, 온두라스에 

갈 때는 다섯 달란트를 가진 

자 같았지요. 이미 하버드대학 

출신 박사이며 신학대학원 교

수였지요. 다섯 달란트를 맘껏 

사용하리라 다짐하고 갔지만 

마침 수년의 가뭄 끝에 내리기 

시작한 폭우가 한 달 내내 이

어져 양철지붕인 강당에서 강

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

어졌습니다. 하버드 박사의 목

소리는 양철지붕을 때리는 빗

소리에 삼켜져 그 어느 누구도 

제 강의를 알아들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달란트의 

삶을 살던 시절의 간절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학생들은 그 간절함으로 기도

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한 

주간 내내 강의시간에 맞춰 비

가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

리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

이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

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비록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믿

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기게 됨을 다시 

한 번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한 달란트’

로 또 한 달란트를 남기게 해

주실 주님 앞에, 앞으로도 아

내와 함께 날마다 간절한 심정

으로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해 

가고자 합니다”라고 앞으로의 

사역의 모습도 내 비친다. 

이번 LA 방문을 통해, 남가

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목

사),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목사), 성화장로교회(담

임 이동진목사) 등에서 말씀과 

간증 집회를 인도한 박성현 교

수는 다민족 리더들을 키우는 

이 일에 한인교회들이 적극 협

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한 달

란트’ 책속에 자세한 박 교수

의 신앙간증이 수록돼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한 달란트’는 미

주두란노서점(213-382-5400)

에서 구입할 수 있고 수익금 

전액은 다민족 신학생과 베들

레헴 바이블칼리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자

세한 것은 hyungyungjang@

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006년 ‘악마는 프라다를 입

는다’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

습니다. 한 청순한 젊은 여인이 

신문기자가 되겠다는 푸른 꿈

을 가지고 뉴욕으로 갑니다. 신

문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 있게 연

락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

던 어느 날 한 유명한 패션 잡

지사로부터 인터뷰에 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자신이 꼭 하

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현재

로써는 어쩔 수 없어서 일단 편

집장 보조비서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이 여인에게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화

려한 옷들, 명품들로 치장한 겉

치레의 삶, 그리고 독특한 행동

방식과 생존경쟁은 너무나 이

상했고, 때론 사치스러워 보여 

친구들에게 그들의 삶을 비웃

곤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까탈스러운 

보스의 요구에 적응해가며 직

장에서의 생존 경쟁하는 삶에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자신도 

자신이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소위 명품족이 되어가고 있었

습니다. 회사에서 생존하며 명

품족으로 변화되어버린 이 여

인은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가

지고 있던 가난한 남자친구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느낌을 갖

게 되고, 남자친구로부터 ‘초심

을 잃지 말라’는 말이 이제는 

귀찮게 들리게 됩니다. 

패션계의 사람들이 꿈꾸며 

가고 싶은 파리 패션쇼에 자신

의 선임 비서관 대신 보스와 함

께 참석하여 생존을 위한 보스

의 권력 싸움을 지켜보며 환멸

을 느낍니다. 아울러 이미 변질

되어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

견하고 가난한 남자친구의 충

고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현재 자신이 성취하

여 이룩하여 놓고, 이룩하여가

고 있는 삶을 청산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권력

을 얻고 명품으로 자신을 채우

려면 악마가 되어야 한다고 말

해줍니다. 또한 아무리 권력이 

있고 겉으로 명품으로 치장을 

하였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

는 것은 아니라고 일깨워줍니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로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는 세

상의 가치를 좇아 세상의 부귀

와 명성과 안락을 얻기 위해서 

혹시 ‘악마’가 되어 있지는 않

은지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합

니다. 권력으로 마음껏 하고 싶

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

을 때 권력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는 명예를 얻으려는 갈망이 있

을 때 명예는 온전한 기쁨을 주

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품으로 나를 감싸고 싶은 욕

망이 있을 때 명품이 나를 행복

하게 해주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말하고, 비추어주고 있는 성공, 

기쁨, 행복의 모습이 결단코 참

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

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체험한 사

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쾌락을 주는 세상의 가치를 쫓

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단

호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향

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딤전5:6).
yosupboi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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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본 사 방 문

박성현•장현경 박사부부 

미 이민교회 가운데 장자역할 맡은 한인교회, 타 이민교회 도와야

저서 ‘한 달란트’ 수익금 전액은 다민족신학생과 베들레헴바이블칼리지학생 후원

말씀과 간증집회를 위해 LA 체류 중인 박성현 교수와 장현경 박사가 지난 7월 29일 본사를 방

문했다. 

박성현 교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에서 이스라엘 고고학 및 인문학 학사,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고고근동문화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학교 근동어문학과에서 박사학

위를 받았고, 현재 고든콘웰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내인 장현경 박사 역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의료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

고 미국의 MIT 박사후과정을 거쳐 현재 보스턴 소재 제약회사 책임연구원으로 헌팅턴병과 파킨

슨병의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이들은 다섯 달란트의 소유자인 듯 한데 여전

히 ‘한 달란트를 받아 누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외치며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은 물론, 보스턴에

서 노숙인을 돌보는 사역과 쉘터 사역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본사를 방문한 박교수 부부의 

삶과 신앙,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가 주최한 이영환 목사 초

청 부흥성회가 16일부터 사흘

간 열렸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믿음은 

꿈이요, 선포요 기도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 강사 이

영환 목사는 한밭제일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부흥시켰으며 

은퇴한 후 세미나와 집회를 통

해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있

다. 

집회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이영환 목사는 “펜데믹으로 전

세계 교회가 힘들다. 특히 한국 

교회의 경우 더 하나님 앞에 나

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상태가 계

속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은퇴 후 이 목사는 제주도로 

주거지를 옮겨 금식원을 준비

하고 있다. 바닷가에 위치한 팬

션으로 현재는 12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확장공사를 마치면 

300명까지 가능하다고. 

이 목사는 “이곳에서는 금식

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부르짖

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

심에 감사했다.     

일정은 저녁에는 저녁집회와 

새벽예배, 오전 세미나로 진행

됐다. 담임 김경열 목사는 이번 

집회로 “코로나로 닫혀진 교회 

문들을 열고 성령의 불을 지피

는 불씨가 되기 원한다”고 말

하고 강사를 소개했다. 

성회 마지막 날 오전 세미나

에서 이영환 목사는 받은 은혜

를 나누겠다며 “한밭교회 설립 

후 17년반 동안 부흥하지 못했

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부흥

을 주셔서 20년간 행복한 목회

를 하고 65세에 은퇴했다”고 

말하고 목회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 했다.

이영환 목사는 “성령이 임하

면 파워가 생기고 꿈을 주신다. 

누구도 복음 앞에 선줄로 생각

마라. 예수 안에서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하다. 행복

의 조건은 예수님과 천국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며 “목회는 

귀한 사역이다. 평가는 하나님

이 하시고 양들의 주인도 하나

님이시다. (목회)원리를 깨닫고 

누리려면 믿음, 자유, 평안, 기

쁨, 감사가 있어야 한다. 말씀

의 본질이 나를 장악하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

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거주하던 조선동포 우

홍국 씨(사진)가 지난 8월 12일 

별세했다. 향년 55세.

우 씨는 지난 6월 27일 엘름

허스트 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 

후 갈 데가 없어 소셜워커를 통

해 나눔하우스에 입실해 거주

해왔다.

우씨는 입실 전 심장판막수

술과 심장박동기 부착, 스탠트 

등 심장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11일 오전 5시경 호흡곤란으로 

뉴욕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 

중  소천했다. 우홍국 씨는 중

국 연변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7년 전 미국에 왔으

며, 나눔하우스에 입실 후 예수

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났고, 나눔하우스 프로그램

에서 성

경 읽 기

를 기뻐

했고 믿

음 으 로 

살 겠 다

고 고백

하며 몸

이 회복

되는 대

로 열심

히 봉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바 있다. 

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

사는 “이번 고인의 장례는 축

제 장례식이 될 것이다. 그의 

장례를 위해 도움을 주실 분이

나 장의사는 연락을 주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문의: (718)683-8884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 제임스송 박

사)가 달라스에 항공대학 캠퍼

스를 오픈했다. 

약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텍사스 주정부 고등교육국의 

인준과 연방정부 인가기관, 

SEVIS I-20 발행을 인준 받아 

텍사스 주 달라스에 항공 조종

사 면장과정, 항공 정비사 면장

과정, ESL 과정을 오픈했다. 현

재 항공업계는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분야 인력이 부족한 현

실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과정은 

ESL, 항공영어과정, 항공조종

사 면장과정과 항공정비사 면

장과정이며 동시에 항공학사

학위와 MBA 항공안전, 보안 

석사학위, 항공관련 Ph.D. 학위

도 취득할 수 있으며 항공 조

종사, 정비사 훈련과정은 파트

너 인  U S  A v i a t i o n 

Academy(Denton, TX)과 하게 

된다. 달라스 북부 덴튼에 위치

해 있는 US  Av i a t i on 

Academy는 충분히 독립된 기

숙사와 훈련용 비행기 120 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첨단 

시물레이션, 교육과 실습을 위

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종사 면장과정(Professional 

Pilot Certificate Programs, FAA)

은 10-12개월이 소요되며 항

공 조종교관 과정, FAA 상업용 

면장 취득 후 조종교관자격과

정(2-3개월 취득가능) 비행조

종 교관으로 취업해 1000시간

이상 타임빌딩이 가능하며 항

공정비사는 FAA 자격증 취득 

후 유료 인턴십 혹은 취업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력 이상이면 본

교 항공대학에 입학이 가능하

고 학사과정을 하는 동안 상업

용 조종사 면장 혹은 정비사 면

장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나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웹사이

트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메일

은 usa@midwest.edu, 전화 

(636)327-4645로 문의하면 된

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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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개혁장신 제 15회 총동문회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총동문회(회장 장

규준 목사)가 주최하는 제 15회 총동문회의 밤이 8월 30일(월)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30달러(부부동

반 50달러). 

▲문의: (646)266-0039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1년 가을학

기를 시작하며 개강 부흥회를 갖는다. 일시는 9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이며 8일(수) 오후 8시에는 퀸즈장로교회 일일집회

와 함께 한다. 강사는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 

▲문의: (718)463-7163

패밀리터치 시니어 프로그램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무료 시니어 프로

그램이 9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

시(미동부시간) 패밀리터치 강의실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

된다. 참가자는 65세 이상으로 내용은 웰빙과 웰다잉.

▲문의: (201)242-4422, 이메일 info@familytouchusa.org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믿음은 꿈이요, 선포요 기도다!”

중국동포 우홍국 씨 별세

미드웨스트대학교 항공대학 캠퍼스 오픈

뉴욕영안교회, 이영환 목사 초청 부흥성회

심장판막수술 후 뉴욕나눔하우스 거주

달라스에...US Aviation Academy와 파트너십

우홍국씨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KCCA, 대표회장 민승기 목사) 

제 22회 정기총회가 8월 23일

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필라델

피아 몽고메리장로교회(담임 

최해근 목사)에서 개최됐다. 대

의원으로 증경회장, 각 지역교

협회장과 증경회장, 각 교단장

과 증경회장, 공인된 선교단체

장들이 참석했다.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준비위원

장 이대우 목사(필라한빛성결

교회교회)가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22대 대표회장에 선출된 이

대우 목사는 필라 한빛성결교

회 담임목사로 필라교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소속교단인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이다. 

이 목사는 3가지 취임 후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미기총의 정체성을 확

립하고 다음세대에 비전을 제

시하는 방향성을 세웠다. 이를 

위해 미주한인교회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미주내 각 교단과 

교협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

해 사역 협력과 화목 도모에 최

선을 다하겠다. 미주한인교회

는 지금 세대교체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전환기에 있으므로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 제시는 

중요하다. 

둘째, 성결교 목사답게 목회

자들과 교인들의 성결운동에 

힘쓰겠다. 이를 위해 목회자세

미나와 영적각성 연합집회를 

통해 성결운동을 진행하며, 모

범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자

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을 표창

하겠다.

셋째, 한국교회와 미주정통

교단들과의 교류에 힘쓰겠다. 

교류를 통해 미기총의 위상을 

새롭게 하며, 미자립교회와 해

외선교사를 후원하고 자매결

연을 추진하고 협력하도록 하

겠다. 또 미주 및 한민족 복음

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

정기총회는 7시30분 개회예

배에 앞서 오후 4시에 21회기 

임원회를 가졌다. 

개회예배는 준비위원장 이대

우 목사 인도로 몽고메리장로

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기

도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 성경

봉독 총무 샘신 목사, 특별찬양 

필리카메라타 선교합창단, 설

교 민승기 목사, 성찬식 집례 

증경회장 장석진 목사, 중보기

도, 환영사 필라교협회장 박정

호 목사, 축사 심평종 목사(세

기총 대표회장) 이주향 회장(

미동북부한인회), 황사론 회장(

필라한인회), 윤석형 목사(미주

성결교회 총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교총대표회장), 특별찬양 필

리카메라타 선교합창단, 광고 

사무총장 이재덕 목사, 축도 초

대회장 박희소 목사 순서로 진

행됐다. 한국 거주자는 영상으

로 축사했다.

이날 중보기도 시간에는 5개 

기도제목으로 5명의 목사가 각

각 인도했다. 

△미주한인교회들의 영적 각

서오가 교회부흥과 미주동포사

회의 안전과 경제를 위하여(워

싱턴교협증경회장 김재학 목사) 

△각 지역 교협과 목사회, 각 선

교단체의 영성, 화합, 단결, 사업

을 위해(한기부필라지회방 장두

만 목사) △한국의 정치 경제 사

회의 안정, 한국교회의 사명, 북

한의 변화와 탈북자들, 핵무기 

해결, 한반도 통일을 위해(아틀

란타교협 증경회장 장석민 목

사) △미국의 동성결혼 문제, 낙

태, 인종차별주의, 종교다원주

의, 이민개혁, 청교도 신앙회복

을 위해(자마 전 대표 강순영 목

사) △세계의 코로나 퇴치, 테러, 

인종갈등, 세계평화, 선교사들

의 이슬람권 및 미전도종족 선

교, 세계복음화를 위해(훼이스

선교회장 전희수 목사).

둘째 날인 24일에는 정기총

회 후 이대우 대표회장 취임예

배가 진행됐다.

민승기 목사 인도로 진행된 

취임예배에서 이대우 목사는 "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사

40:27-31)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에 앞서 뉴저지남

성 목사합창단의 특별찬양 했

으며 황의춘 목사(증경회장)의 

인도로 이취임식을 진행하고 

임형태 목사(증경회장)가 기도

했다.

축사는 황준석 목사(미남침

례회 한인총회 증경총회장), 고

택원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

로회 증경총회장), 박등배 목사

(세계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

장), 황하균 목사(미주성결신학

대학교 총장)가 하고 최낙식 목

사(미기총 증경회장)가 권면했

다. 

감사패와 공로패와 취임패 

등이 증정됐으며, 전영현 목사(

미기총 증경회장) 축도로 순서

를 마쳤다.

오후에는 랭커스터 ‘에스더’ 

성극관람을 하고 저녁에는 교

협, 교단장, 세기총, 한교연 관계

자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유원정 기자>

정체성 확립...다음세대에 비전 제시
미기총 제 22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이대우 목사 선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 2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영안교회 부흥성회에서 이영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

이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앞두

고 ‘9.11기도’를 선포했다. 

교협은 지난 21일 교협회관

에서 임원 및 장로 연석 간담회

를 갖고 할렐루야대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

회는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 

사회로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송윤섭 장로가 대표 기도했으

며, 회장 문석호 목사가 빌립보

서 1:3-11을 본문으로 메시지

를 전했다.

한편 교협은 ‘9.11기도’ 제목

으로 긴급 기도를 선포했다. 

‘9.11기도’는 9월 11일과 12

일 진행되는 할렐루야뉴욕복음

화대회를 위해 밤 9시에 5분기

도하는 것이다. 또 하루 앞서 

10일에 열리는 목회자세미나

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는 

“9.11은 긴급구조 기도”라며 “

많은 교회들의 참여와 협력 가

운데 뉴욕교계와 교회들의 선

교부흥과 영성회복을 위해 긴

급구조 기도를 요청한다”고 말

하고 5분기도 동참을 호소했

다. 

2021 할렐루야 뉴욕복음화

대회는 9월 11일(토) 오후 7시

30분, 12일(주일) 오후 5시 뉴

욕장로교회(김학진 목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강사인 양창

근 파라과이 선교사가 인도하

는 목회자 세미나가 10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대한교회(

김전 목사)에서 열린다. 

또 차량을 운행한다. 토요일

과 주일 집회 시작 1시간과 30

분 전에 한양마트, 공영주차장, 

베이사이드 삼원각에서 출발한

다.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

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으로 생방송 중계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50주년을 앞두

고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이 

창립됐다.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들은 8

월 19일 오전 베이사이드 소재 

거송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

고 회장 안창의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

를 선출했다. 창립총회에는 창

립준비위원들을 중심으로 참석 

6명, 위임 2명 등 8명의 증경회

장들이 참석했다.

정기총회를 통해 증경회장들

은 최근 어려운 목사회를 위해 

중재역할을 하기로 하고, 연장

자이자 회장인 안창의 목사가 

회장 김진화 목사를 만나 대화

하고 조언하기로 했다. 

안 목사는 “평생 동안 피스메

이커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좋

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다. 또 

뉴욕교계의 최대 잔치인 할렐

루야복음화대회에 적극 협조하

기로 했다.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창립

은 최근 목사회의 혼란 가운데 

그 불똥이 증경회장들에게 튀

어 시작된 셈이다. 

직전회장 이준성 목사는 지

난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제

명 건의 중심에 있다. 이에 관

련해 정순원 목사는 법규위원

장에서 해임됐으며, 한재홍 목

사는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

회의진행방해자징계위원회'의 

조사에 소명해야 하며 불응시 

49회기 임명직을 해임한다는 

목사회의 공문을 받은 상태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9.11기도’ 선포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창립

21일 뉴욕교협 임원 및 장로 연석 간담회 가져

회장 안창의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임원 및 장로 연석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임원들. 왼쪽부터 부회장 이만호 목사, 회장 안창의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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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영광교회 성정체성 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자녀들의 올바른 성

정체성을 찾으라!’라는 주제로 성정체성 세미나를 27일(금) 오

후 7시30분, 28일(토) 오전 9시30분에 개최한다. 대상은 3-5학

년 어린이들이며 강사로는 피터정 목사(가이딩라이트프로젝

트교회), 세라김 사모(TVNext 대표), 애나박 전도사(TVNext 

교육디렉터).

▲문의: (323)401-2032

한인가정상담소 38회 연례기금 모금행사 

KFAM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염)가 9월 23일(목) 오

후 6시 30분 ‘제 38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LA 자연사박물

관에서 ‘라이즈 투게더(Rise Together)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문의: (213)235-4848

미디어담당 목회자 청빙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풀타임(또는 하프타

임) 목사 및 전도사를 찾고 있다. 모집 분야는 미디어담당 목

사, 전도사 1명이며 풀타임, 또는 하프타임도 가능하다. 미디어

에 열정과 경험 있는 목회자, 또 찬양인도 가능한 목회자를 우

대한다. 모든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받으며 서류마감은 

9월 10일(금)까지다.

▲문의: jscoffice01@gmail.com, (310)325-4020

청년부담당 교역자 청빙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는 청년부를 담당할 교

역자(하프타임)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에 가입돼있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정규 신

학대학원(M.DIV.) 재학 혹은 졸업자(전도사, 목사), 개혁주의신

앙을 소유한 자로 청년부사역 유경험자 우대, 미국 내 목회활

동에 법적문제가 없는 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가족사진, 

신앙고백서(개인간증, 목회비전), 학위증명서(전도사는 재학증

명서) 혹은 안수증명서, 설교동영상 2개, 미국내 취업 합법신분

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2부다. 서류는 이메일(churchchoong-

hyun@gmail.com)로 접수해야하며 파일은 워드와 PDF로 제

출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9월 3일(금). 

▲문의: (818) 549-9191

중고등부 교역자 청빙
타코마새생명교회(담임 임영희 목사)가 중고등부(Youth 풀

타임 및 하프타임 교역자를 찾고 있다. △ 자격요건은 중고등

부 사역에 열정이 있는 정규 신학대학원(신학관련 석사이상) 

졸업 및 졸업 예정자, 영어(Fluent)와 한국어(Preferred, not 

required)가 가능하고 신실히 팀사역에 함께 할 자이며 △제

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소명과 비전 포

함), 추천서 2통(이전 교회 담임목사 포함 가능시), 설교동영상

이나 설교파일이다.

▲문의 및 서류접수: tacomanewlife@gmail.com

미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가 월드쉐어 노숙자 지원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SG선교회(Serve and Give미

션, 대표 박성민 목사) 설립감

사예배가 21일 정오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박성민 목사는 “이제까지 함

께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늘 여호와이레 되셔서 남은 생

애가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되길 간절히 바란다. 코

로나19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

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서는 SG선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나라를 위한 아주 특별

하고 새로운 천국비전 주셨다”

고 말했다. 

박 목사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 빌립, 그리

고 심지어 13번째 주님의 제자

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 했던 부자청년을 포

함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

게 주신 첫 말씀은 ‘나를 따르

라’였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다. 성경은 예

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

르러 오신 것, 둘째 섬김을 받

으러 오는 것이 아닌 섬기러 오

셨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며 셋째 잃어버린 자 

구원하는 것으로 전도다. 이중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을 바탕

으로 SG선교회를 설립했다”라

며 “세상을 바꿔왔던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어려서부터 

또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들의 

고귀한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

었던 고귀한 믿음을 주어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세상을 변

화시켰다. 그들의 믿음의 바톤

을 우리에게 넘겨 준 것 같이 

이제 자라나는 과테말라의 어

린이들을 그 나라와 세계의 새

로운 믿음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SG선교회의 이 거룩한 천

국소명의 기회를 위해 함께 동

참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길 간절

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승광철 목사(사무처장) 찬양

인도와 최장식 목사(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

우준 목사(토랜스조은교회 담

임)가 기도했으며 박희민 목사

(새생명선교회 회장)가 ‘예수님

의 선교’(눅10:1-5)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오위영 목사가 특송했

으며 박희민 목사 축도로 마쳤

다. 

이어서 승광철 사무처장이 

지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멕

시코 베라크루즈 지역과 과테

말라의 과테말라시티와 안티구

아 지역에서 실시했던 비전트

립 보고를 하고 단 도슨 박사(

아주사퍼시픽신학교 교수), 홍

경옥 권사(베델한인교회)가 축

사했다. 이날 예배는 박희민 목

사 축도로 마쳤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이며 미

래의 희망은 어린이들”이라는 

모토로 시작한 SG선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오는 2023년 1월 

개교를 목표로 과테말라에 기

독교초등학교를 설립헤 미래의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어린

이들을 길러내게 된다. 

킨더가튼과 1학년 두 학년으

로 각 학년 10명의 학생으로 시

작하며 10명중에 1명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학생모집 대상은 과테말

라의 중산층 가정들 중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부모의 

자녀들이다. 

사역목표는 과테말라교육부

의 커리큘럼과 함께 언어와 인

문학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쳐

서 과테말라의 미래 기독교 교

육자, 시인, 철학자, 소설가, 미

래학자, 법률가, 정치인, 기업인 

등을 길러내는 것이다.

▲문의: (818)331-5478, 

(661)618-9392
<박준호 기자>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

회(회장 최학량 목사)는 지난 

15일 광복 76주년 및 건국 73

주년 기념행사를 JJ그랜드호텔

에서 각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

데 열었다. 

이번 광복 76주년 및 건국 

73주년 기념식은 이승만건국

대통령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서부

지회(회장 김재권), 자유민주통

일미주동포연합(회장 임태랑)

이 주관하고 미국국토방위군 

이글사단(사단장 임기수)의 후

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포사회의 

단합과 조국 한반도의 자유 민

주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피땀 

흘려 쟁취한 건국절에 애국애

족의 결단을 굳게 다짐하는 시

간을 가졌다. 

회장 최학량 목사는 “광복 

76주년 및 건국 73주년을 맞아 

광복절을 모르는 한인들은 없

지만 건국절을 기억하는 사람

들이 그리 많지 않다”며 “해방

은 주어진 것이었지만 건국절

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피와 

목숨을 바친 희생의 고통 속에 

얻어낸 결과다. 그런데 대한민

국은 지금 어떤 사회인가. 비약

적 산업화에 정치적 민주화까

지 이뤄냈다는 성취감도 일시

적 자부심이었나. 만연한 포퓰

리즘에 진흙 밭 싸움을 일삼는 

대선 국면의 정치를 비롯 극단

적 사회 분열상부터 정상이 아

니다. 우리 스스로 발목잡기에 

억눌린 경제는 소득 3만 달러

에서 장기침체를 벗어나질 못

하고 있다. 속수무책의 북한 핵

과 미사일을 보면 안보문제도 

심각한데, 외교에서도 고립 분

위기가 심상치 않다. 광복 76주

년 및 건국 73주년을 맞아 우리

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

앤젤레스협의회(회장 에드워드

구, 이하 LA평통)가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의 노숙

자 지원 활동을 위해 마스크와 

물, 세정제를 지원했다.

LA평통은 지난 11일 평통 사

무실에서 마스크 1천장 전달식

과 함께 김봉현 상임 부회장 주

선으로 물 600병을 지원했고, 

지난 4일에는 세정제를 전달했

다. 이는 LA평통이 매달 ‘사랑

의 마음 나누기’를 실천하는데, 

8월에는 월드쉐어를 통한 노숙

자 지원활동에 동참한 것이다.

전달식에는 에드워드구 회장

을 위시해 양학봉 수석부회장, 

김상현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

했다. 

전달식에 앞서 에드워드구 

회장의 취지 설명과 월드쉐어 

활동을 소개했고, 종교분과위

원장인 정요한 목사는 “월드쉐

어를 한국에서부터 잘 알고 있

다”며 월드쉐어 전반적인 활동

을 소개했다.

강태광 대표는 "더운 날씨에 

노숙자들에게 물품들을 나눠주

기 위해 텐트촌을 누비다보면 

온몸이 땀에 젖지만 감사한 사

역입니다. 봉사자들이 노숙자

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노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안

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

는 노숙자들을 위해 2020년 4

월부터 시작한 노숙자 텐트촌 

방문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월드쉐어USA는 매주 

노숙자지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월 2회 다운타운 노숙

자텐트촌을 찾아 음식과 물, 화

장지,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기사제공: 월드쉐어>

2023년 1월 과테말라 초등학교 개교

“우리 모습 되돌아보는 계기되길”

마스크 1천장 물 600병 세정제 전달

SG선교회 설립감사예배, 선교회 목적 밝혀

이승만기념사업회, 광복76주년 및 건국73주년 기념행사

LA평통, 월드쉐어USA 노숙자사역 지원

SG선교회 설립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한민국 건국 기념행사서 참가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갈보리믿음교회에서 찬양클래식공연에서  트루워시퍼스 멤버들이 연주하고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 광복 76주년 및 건국 73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트루워시퍼스(대표 추길호 

목사) 클래식 찬양콘서트가 18

일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

웅 목사)에서 열렸다. 

추길호 목사는 “샌프란시스

코, 헤이워드, 더블린, 산호세, 

베이커스필드, 빅토빌, 라스베

이거스를 거쳐 이곳 LA까지 오

게 됐다. 트루워시퍼스는 700

만 디아스포라 6000개 이민교

회 예배부흥을 위해 결성됐다”

며 “그동안 17개국 280도시를 

방문했으며 해마다 여름철 대

륙횡단 투어를 해왔다”고 말했

다. 

추 목사는 “1년반 전 코로나

19로 침체돼있고 어려운 시간

을 지나고 있다. 기도하면서 받

은 단어는 ‘위로’”라며 “변이바

이러스로 집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집회를 통해 성도

들이 회복되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찬양을 통해 영

혼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보게 

된다. 12월까지 집회는 계속 이

어가려고 한다. 음악을 통해 아

버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고 말했다. 

강진웅 목사 기도, 추길호 목

사가 트루워시퍼스 소개, 김하

나 자매 사회로 열린 콘서트는 

‘Por Una Cabeza’, ‘Dancing 

Doll’,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

온맘다해’, ‘십자가를 질 수 있

나’ 등을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

행사가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

군인회(회장 김회창 목사) 주관

으로 지난 8월 14일 11시 말씀

새로운교회에서 열렸다. 

행사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

념사업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트럼프필승한인팀총회장, 미주

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원로목

사회, 국민의힘당 LA지회, 그

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

소 등의 협력으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서 한국세계선교

협의회(KWMC) 공동의장인 김

경일 목사의 기도, 전 미주장로

회신학대학교 총장 김인수 목

사의 설교로 1부 예배가 진행

됐고 2부에서는 최학량 목사, 

그레이스송 회장, 김회창 목사 

등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핵

심정책’ 등에 관한 주제로 강연

했다. 

또 남가주원로목사회와 성광

회 회장인 신원철 목사 등이 축

사에 나서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이

영선 목사, 이하 GBC)은 개국 

30주년을 맞아 K-가스펠 밴드 

경 연 대 회 ( G o s p e l  B a n d 

Contest)를 개최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교회의 현장 예

배가 중단되고 찬양팀과 밴드

가 함께 위축됐던 오랜 기간을 

마감해가는 시점에 GBC는 하

나님을 찬양하는 보컬 밴드 찬

양팀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

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3인 이상의 크리스천 밴드로

서 미국 내 거주하면 누구나 참

가할 수 있다. 교회 찬양팀이나 

연합 찬양팀으로도 참가 가능

하다. 

참가신청 접수는 9월 14일까

지이며 예선은 9월 29일(수) 온

라인 영상으로 전문 심사위원

과 유튜브를 통한 일반인 심사

가 이뤄진다. 예선을 통과한 팀

은 전문 사역자의 멘토링 워크

숍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된

다. 

본선은 10월 27일(수) LA에 

위치한 충현선교교회당에서 무

대공연을 갖게 된다. 이번 심사

에서는 대상을 비롯 우수상, 특

별상이 선정되며 총상금 1만

4000달러를 수여한다. 대상과 

우수상 3팀에게는 상금과 뮤직

비디오 및 음원제작, 그리고 본

선 입상자에게는 GBC 방송프

로그램을 통해 홍보 및 각종 행

사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미주복음방송의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gbc.com을 참조하면 

된다. 

▲참가 문의: (714)484-1190

<박준호 기자>

음악 통해 아버지 은혜 나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핵심정책’ 강연도

참가신청 9월 14일 마감

트루워시퍼스 클래식 찬양콘서트 성료

남가주한국예비역군인회 대한민국 건국73주년 기념행사 

GBC미주복음방송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개최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

장 이우호 목사) 주최 제76회 

광복절 기념식 및 성령애국집

회가 지난 15일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 비젼교회에서 개최되

었다. 

이우호 목사의 인도로 찬양

과 경배 그리고 통성기도로 시

작된 애국집회 예배는 사회에 

조헌영 목사(큰빛교회), 기도에 

하세화 권사, 설교에 심명구 목

사(한민감사교회), 축도에 이우

호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심명구 목사는 설교에서 “하

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

씀으로 무장해 이 세상과의 영

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의 노래’로 시작된 2

부 순서에서는 노정해 목사(영

원한 복음교회)의 개회기도, 박

성녀 박사의 환영인사, 월넛시 

에릭칭 시장의 축사, 그리고 캘

리포니아주지사 후보 제니 래

(Jenny Rae)의 감동적인 간증

이 있었다.

이번 성령애국집회는 큰빛교

회, 한민감사교회, 영원한복음

교회, Joy Ministry(HIM), 솔로

몬보석이 후원했다.
<기사제공: 아메라카한인연합재단>

말씀으로 무장,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자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광복76주년기념 성령애국집회 개최



일반 국민 절반 이상이 AI 

기술 등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본 것에 

연구소는 주목했다. ‘과학 발

전이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

는 의견에 응답자 53%가 반

대했고 21%는 찬성, 나머지

가 모른다고 답했다. 개신교

인은 50%가 반대했고 31%가 

찬성했다. 

연구소는 “과학 발전이 극

대화되는 시대에서도 다수가 

종교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사랑을 

심어주셨기에 당연한 결과”라

고 설명했다.

AI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개신교인과 목회

자의 갈증이 컸다. 개신교인 

71%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예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답했다. 목회자의 경우 대

부분(83%)이 목회 활동에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반면 개신교인 61%는 ‘한국

교회가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잘 대응한다’고 한 응

답자는 29%에 그쳤다. 연구

소는 “교회 지도자들은 과학

기술을 활용한 예배 방안이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인에게 AI 설교·설법

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전

체적으로 ‘찬성’이 30%, ‘반대’

가 50%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 특히 개신

교인이 AI 설교에 대한 거부

감이 가장 컸다. 응답자 65%

가 반대하고 20%만이 찬성했

다. 반면 불교도는 41%가 AI 

설법에 찬성했고 35%가 반대

해 찬성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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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탈락 11개 대학 중 

6개가 기독대학

이번에 기본역량 진단을 신

청한 285개 대학 중 52곳이 

재정지원에서 탈락했다. 수도

권에서는 탈락 대학 11곳 중 

성공회대 총신대 케이씨대 평

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6곳이 

기독교대학이다. 지방에서도 

대신대 한일장신대 부산장신

대 등이 미선정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탈락한 대학들은 향후 3년

간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교육부가 4년제 

대학에 지원한 금액이 평균 48

억3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다만 재정

지원을 받으면 정원 축소 등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재서 총신대 총장은 19일 

“총신대는 지난 2월 교원양성

기관 역량 진단에서 B등급을 

받는 등 학교가 크게 발전했

지만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

단은 평가기간이 2018년부터

였기 때문에 당시 학교와 학

생 간 대립 및 총장 구속 건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탈락했어도 교육부의 일반재

정지원을 못 받는 것 외에는 

큰 불이익이 없다. 이번 결과

를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

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산장신대 한세대 협성대 

성공회대 등은 이의신청을 준

비하고 있다. 허원구 부산장

신대 총장은 “학생들의 장학

금이나 학비 대출 등에는 아

무런 영향이 없지만, 평가에

서 84.8점을 받고도 탈락한 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훈재 한세대 커뮤니케이

션팀장은 “가결과이긴 해도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이라 

이 의 제 기 를 

우 선 순 위 로 

두고 준비 중”

이라면서 “어

떤 점이 부족

했는지를 파악해 교육부와 협

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대와 같은 잣대로는 불리

기독교대학은 종교지도자

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인

데, 규모가 큰 일반대학과 경

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

학대는 종교 관련 학과 위주

로 개설하다 보니 학과 수가 

적고, 학생 수도 그만큼 적어 

수치적인 면에서 열세다. 

이재서 총장은 “기독교대학

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설

립했기 때문에 교과과정이나 

커리큘럼 운영이 일반대학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

육부의 13가지 평가 항목은 

모두 일반대학에 맞춰져 있

다”고 지적했다. 

협성대 관계자는 “신학대나 

신학과가 있는 학교는 신입생 

충원율 등이 반영될 때 불이

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불

만을 표시했다.

전 국 신 학 대 학 협 의 회

(KAATS) 회장인 권용근 대구 

영남신대 총장은 “모든 대학

에 평가기준을 일괄 적용했

다. 이는 헤비급과 라이트급

을 한 링에 올리는 것과 같다”

며 “사관학교나 카이스트처럼 

특성화된 대학은 특별법을 만

들어 정부가 지원하듯 종교계 

학교도 특별법을 만들어 평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송근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과거에 

일반재정지원은 신학대는 참

여도 못했는데 이번엔 참여의 

문을 열었다”면서 “평가는 신

학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진행했다. 이를 감안

해서 각 대학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기독교대학도 있

다. 서울신대 백석대 성결대 

등은 이번에 재정지원대학으

로 선정됐다. 그중 서울신대

는 학생 수가 3000명에 못 미

치지만 다른 대형 종합대학들

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길

용 서울신대 교수(전 기획처

장)는 “서울신대는 지난해 3

월부터 교원 14명과 직원 10

명으로 팀을 꾸리고 준비를 

시작했다. 매주 모여서 학교 

현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

분이 발견될 때마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체질 개

선을 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

져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학가에선 대

학역량 진단을 ‘규모의 전쟁’

이라고 부른다. 상대적으로 

기독교대학이 불리한 것은 사

실이지만,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도 되리라고 본

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관심, AI 설교엔 거부감
한국교회 예배에 활용할 방안 마련해야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 등 교계 연합기관과의 통

합을 논의할 통합추진위원회(통

추위·위원장 권태진 목사)를 조직

했다고 17일 밝혔다.

송태섭 대표회장 등 한교연 임

원진은 이날 통추위 위원으로 상

임회장 원종문 김효종 김학필 목

사를 비롯해 서기 김병근 목사를 

선임했다.

한교연은 통추위 위원장에 직

전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를 선임한 바 있으나 나머지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이번에 

상임회장 3인과 서기를 포함해 5

인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교연은 이날 대한예수교장로

회(예장) 대신대한(총회장 조성훈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총회장 한호석 목사), 예장 

합동연대(총회장 강종태 목사) 총

회에 대한 신규 가입도 심의했다. 

이들 교단의 회원 가입에 결격사

유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가

입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

다. 신규 가입 교단 인준을 위한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 개최 건은 

송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

인병)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6일 오후 10만명을 넘었

다. 지난달 27일 청원을 시작한 지 

20일 만이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이

모씨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보호해줘 

동성애 커플 등을 법적으로 인정

할 우려가 크다”며 청원을 시작했

다.

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우면

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건반넷)는 17

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여론을 호

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반넷은 “그동안 여성가족부

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

정안의 실체를 숨긴 채 다양한 가

족 포용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

장했다”면서 “주요 언론도 이에 

편승해 사실을 호도했고 마치 대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

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본질과 입법 목

적을 알게 되면 대다수 국민이 반

대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번 국회 

청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회 청원

에서 국민이 요청한 대로 건강가

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

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성웅 건반넷 상임대표는 “국

민의 분명한 의사가 표출됐지만, 

여가부와 여성가족위원회(여가

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악법을 강행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200여일 남았다. 자신들만 

정의롭다며 국민 정서를 거슬러 

악법을 추진한다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이달 중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가정기

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절반 이상

이 반대했다.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전

협)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

뢰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

자, 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

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반대

하냐’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62.8%였다. 찬성은 반대 

의견의 절반 수준인 29.2%에 불과

했다.

김상윤 건전협 대표는 22일 “설

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국민 다수

는 법적으로 동성 결합을 인정해

주려는 시도, 전통적 가정 개념을 

허물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갖

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건

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

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건전협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

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보

면 연령과 집단에 따라 동성결합

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견해차

를 보였다.

기혼집단과 전업주부는 동성결

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

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

면 여성, 미혼집단, 사무관리 및 학

생 집단에서는 동성간 결합을 법

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데 찬성하

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연령이 낮

을수록 동성 간 결합을 찬성하

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

렷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

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특별

공급주택, 배우자 건강보험 등 혜

택을 주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반

대 의견이 50.5%로 찬성 의견

(40.2%)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은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서 통과될 경우 가족의 정의가 삭

제됨으로써 동성 간의 결혼이 합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라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

다. 34.0%는 ‘찬성’, 9.9%는 ‘잘 모

른다’고 답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는 

대구·경북 거주자와 기혼, 전업주

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

왔다. 개정안 반대 의견은 남성에

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해

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는 70.0%가 ‘해야 

한다’는 긍정 입장을 밝혔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대의 긍정 답변

이 높았다. 기혼집단과 사무관리 

종사자도 상대적으로 긍정 입장이 

높게 나왔다. 반면 18-29세 연령

층과 미혼, 학생 집단에선 ‘할 필요

가 없다’는 부정 입장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

선교 월간지 선교타임즈는 19

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300호 발간을 기념하는 예배와 

포럼을 진행했다.

기념예배에선 KWMA 대표회

장인 주승중 주안장로교회 목사

가 ‘나를 그레데에 남겨두신 이

유’(딛1:4-5)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주 목사는 “왜 나를 이런 어

려운 곳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섭

리와 뜻을 기억하고 따르는 순종

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

다
예배 후엔 ‘선교타임즈 300

호 기념을 중심으로 본 문서

선교’와 ‘문서선교의 상황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적 

대안’을 주제로 각각 포럼과 

좌담회를 가졌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

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21일 ‘사

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

탁 입법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사

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

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

각한 법안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

과한 사학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

(제53조2 11항)이다.

미션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사학법에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권한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

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

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립학

교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미션네트워크는 “개정안은 ‘사

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

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

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

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은 

무너지고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

독교학교는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내놨다.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

의 존립이유인 ‘기독교적 건학이

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 

유지를 강제로 제한하는 건 위헌

적 발상”이라며 “한국교회의 정

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

는다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일

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장년·남성·목사에 기울어진 

한국교회 교단총회의 권력을 청

년·여성·평신도에 분산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 총대 

할당제, 세대별 총대 쿼터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기독교반

성폭력센터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은 19일 서울 중구 새길교회에서 ‘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2021 

교단총회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태 사랑누리교회 목

사는 “한국교회는 ‘성장’을 위해 

자본주의식 번영 복음 아래에 들

어가 스스로 포로가 됐다. 코로나 

사태로 개신교가 반사회적 집단으

로 낙인까지 찍히게 된 지금, 교회

는 변해야만 살 수 있다”며 기자회

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강호숙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는 성 불평등 문제를 지

적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남녀 

위계적인 직분 제도와 교회 헌법

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학을 전공해도 차별적 직위와 

처우를 받는다”며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이 여전히 있는가 

하면 여성 사역자들은 임신과 출

산으로 부당해고를 당한다”고 꼬

집었다. 또 2000여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을 가부장적으로 해

석한 탓에 성 역할 분업 강조, 성 

비하 등이 담긴 성차별적 설교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기독교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전 의원)와 복음

언론회(임시 회장 김관상 전 

YTN 보도국장)는 24일 서울 종

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

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8일 여

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비롯 복음적인 법률사역

을 취지로, 법조계 인사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복음언론인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입각해 복음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뜻을 같

이하는 전·현직 언론인 모임으로, 

연내 창립을 준비 중이다.

한교연, 연합기관 통합추진위 구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동성결합 법적가족 인정” 국민 63% 반대

 문서선교 25년 월간
‘선교타임즈’ 300호 발간

신학대, 교육부 재정지원 대거 탈락…“일반대 기준 불합리” 반발

“기독사학 존립기반 무너뜨리는 법안”

“기울어진 교단총회권력, 청년·여성과도 나눠야”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 알권리 침해”반발

예장대신대한, 기하성(순복음), 예장합동연대 신규회원가입 심의 마쳐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청원 시작 20일 만에 

건전협, 한국갤럽에 설문 의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서 전국 9개 기독대학 제외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통과에 미션네트워크 규탄 성명 발표

기독교단체들 9월 총회시즌 앞두고 남성·목사 편중해소 제안

복음법률가회·복음언론회 개정 반대 성명 발표

교육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기독교종

합대와 신학대가 재정지원에서 탈락했다. 탈락한 대학 대부분이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수성을 가진 기독교대학이 일반대학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민 53% “AI 등 과학발전이 종교 위협 않을 것”
목회데이터연구소, 예장통합 설문 분석 

기독교인 60% 이상이 ‘한국교회가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이 설

교하는 것에 대해선 기독교인 65%가 반대해 종교인 중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지난 6월(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과 지난해 9월(코로나19 이후 교회 생태계 지형 변화 조

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분을 중점 

분석해 지난 13일 발표했다. 두 설문조사는 각각 일반 국민 

1000명과 개신교인 및 목회자 18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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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요” 산상수훈의 첫 문장이다. 

이는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다. 

비움의 철학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

한 푯대요 나아갈 방향이다. 

우리는 이 예수를 배우고 따

르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말

씀을 본다. 나아가 주기적으로 

회중예배와 소그룹 모임 등에 

참여한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케노시스 영성이 없

기 때문이다. 더러운 물이 담

긴 컵에는 아무리 생수를 부

어도 소용이 없다. 혼탁하며 

흘러넘칠 뿐이다.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본질에

서 이탈하면 그릇된 결과를 

유발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과업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보

고 계신다. 케노시스 영성, 이

것이야말로 목회와 선교의 시

발점이다.

1. 케노시스(Kenosis) 의미

케노시스 사상은 성육신(成

肉身) 이론의 핵심이다. 케노

시스(Kenosis)란 “비움, 소모”

를 의미하는 헬라어이다. 비움

이란 헬라어 “케노우(κενοω)”

에서 나왔다. 그 뜻은 “비우다, 

힘을 박탈하다”라는 것이다. 

케노시스(kenosis)란 주로 예

수님의 “신성포기, 자기 비움”

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다. 

케노시스의 원형은 하나님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

의 몸으로 성육신(빌2:7)하심

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

으심으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셨다. 바울도 그리스도께

서  “ 자 기 를  비 워 ( n o 

reputation, himself nothing)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빌2:7-8)고 언

급했다. 이렇게 케노시스적 화

신(化身)되신 예수님은 제자

들의 발을 씻어주고  마침내 “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

속물”(막10:45)로 내어주셨

다. 예수님의 비움은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실제였다. 결과

적으로 예수님의 비하(卑下)

는 승귀(昇貴)를 가져왔다(빌

2:9-11). 여기서 우리가 주목

할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비움으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2. 비움에 대한 일반원리

   

공간(空間)이라는 단어의 

한자만 보아도 “비움”이 들어

있다. 리얼리티(Reality)한 표

현을 시도하는 미니멀리즘 디

자인(Minimalism Design)을 

토대로 한 인테리어(Interior)

는 더 작게 더 간결하게를 모

토로 한다. 즉, 비움으로써 여

백의 미를 보여주는 동양의 

미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단순

함과 간결함 그리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서 현대인

에게 쾌적함을 제공한다. 속이 

빈 대나무피리와 바이올린은 

공명(共鳴)으로 아름다운 소

리를 낸다. 그릇도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동시에 빈 

그릇이어야 한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빌린 빈 그릇, 베드로

의 빈 배, 가나 혼인잔치의 빈 

항아리의 공통점은 비어 있었

다는 것이다. 빈 그릇은 무한

한 가능성과 희망이다. 그러나 

뭔가 가득찬 그릇은 새 것을 

담을 수 없다. 채웠을 때보다 

비웠을 때가 더 아름답다. 빽

빽한 대도시를 벗어나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을 바라보

며 빈 공간으로 주행할 때를 

상상해보라.

3. 비움이 없는 사람들

현대병은 한마디로 가득 채

움에서 시작된다. 과욕, 과식, 

과로가 대표적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

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

람들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채우기 위해 치열한 경

쟁을 한다. 활화산 같은 욕망

의 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곳

에는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정

한 평안과 기쁨은 없다. 사막

에서 낙타를 타고 구슬땀을 

흘리며 달려가지만 정작 신기

루가 되고 만다.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고백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복

잡하고 세분화된 사회와 인간

관계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저녁노을을 쳐다볼 여유

도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세상에 살다보니 한적함, 

단순함, 소박함, 겸손함, 천진

함, 동심, 비움, 버림 같은 단

어들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어

색함이 있다. 인간이 번잡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소유와 존

재의 삶을 혼동하게 된다. 결

국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

요한 것을 잃게 된다.  채움을 

향한 목적지향적인 인생살이

는 피곤하고  허망하다. 중국

의 철인 장자(莊子)는 허실생

백(虛室生白)을 주장했다. 텅 

빈 방에 햇빛이 밝게 비치듯 

마음을 비우면 밝음이 그 빈

자리를 채운다는 뜻이다.

4. 간디 눈에 비친 기독교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너무

나 딴판이기 때문이다(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 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인 예배와 행

사만으로 즐긴다.” 이상은 인

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가 

한 말이다. 그의 따끔한 충고

가 우리 가슴에 와 닿는다. 오

늘날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탐욕으로 가득 찬 

번영신학의 세속논리가 깊숙

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비

움이 아니라 채움이요, 낮아짐

이 아니라 높아짐이요, 희생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다. 예수님은 좇는 사람들 대

다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분

이 가신 길을 역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동네북처

럼 얻어맞으며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믿음

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

었느니라”(약2:22)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5. 케노시스적 선교

케노시스적 선교란 처음부

터 끝까지 자기 비움을 전제

로 한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

력”은 자기를 비움에서 시작

되었다. 자기 심령을 비우지 

않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의 부요와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 선교는 자기 비움, 자

기 낮아짐, 자기 소모이어야 

한다. 선교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왕국(Kingdom)을 건립

하고픈 유혹을 받는다. 그래야 

세상의 찬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킹덤이 아닌 자기 

킹덤은 심판받을 일이다. 따라

서 선교는 어떤 경우이든 자

기 깃발을 세우지 말아야 한

다. 그것은 무대 위에 현지인

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다. “너

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태도가 답이다. 그런 점에서 1

세대의 선교는 당대 금자탑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

음 세대가 선교를 할 수 있도

록 등받이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렇듯 케노시스 영성이 없는 

선교는 타락하게 되어있다.

맺음 말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

명을 가진 니체(Nietzsche)는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

며 초인 사상(Übermensch)

을 언급했다. 그것은 “낙타 같

은 섬김이요, 사자 같은 용맹

함이요, 어린이 같은 단순함”

이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낙타 같은 섬김이 있는가? 악

과 불의를 향한 사자 같은 용

맹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

한 어린이 같은 믿음이 있는

가? 그는 당대의 지성인으로

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예리

하게 지적했다. 그의 언급은 

간디와도 맥을 같이한다. 우리

는 사람들을 위해 굳이 외식

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

을 향한 신앙고백과 우리 자

신의 행복 그리고 무한한 열

매를  맺기 위해 심령을 가난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은 적

폐를 도려내지 않고는 그 어

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케노

시스 영성이란 빼기 인생이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또 비우면 영혼이 맑

아지게 된다. 그 때에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얼굴은 주님의 영광스런 

광체를 드러낼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케노시스(Kenosis)란 헬라어로서 “비움”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은 케노시스 그 자체였다.
  우리 심령이 비워있지 않는 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 .

선교의 창창 (176)

             케노시스 (KENOSIS) 영성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  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선

교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선교팀은 바보(Paphos)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Perga)로 갑니다. 그들은 

제1차 전도여행 때 가는 길 오

는 길 2회에 걸쳐 버가를 통과

하였습니다(행13:13, 14:24-

25). 갈 때에는 버가에서 선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고 돌

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행14:25). 

버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먼저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의 이

름을 언급할 때 바나바부터 

언급합니다. 그러다가 버가를 

향할 때부터 선교팀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표현합

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공

식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마가의 이탈입니다. 마가는 일

행이 버가에 도착할 때 선교

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

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행13:13-

14, 15:36-41). 선교여행에 동

행하던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

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약 신학자들

이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한 

이유들을 찾는 노력을 했었습

니다. 혹자는 마가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로 넘어 가는 

산길이 너무 험해서 떠난 것

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버

가 북쪽에 있는 높은 고산지

대가 마가가 선교여행을 포기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버가의 북쪽은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 자 는  마 가 는  바 보

(Paphos)섬에서 바울이 채찍

에 맞는 고난과 고통을 목격

하고 두려워 떠났다고 합니다. 

선교현장의 고난을 두려워 마

가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높은 산을 넘어 전도여행을 

해야 하는 일정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

라고 주장합니다. 

또 혹자는 선교팀 내부 리

더십의 변화가 마가가 선교팀 

이탈의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엘루마의 방해에도 불

구하고 서기오 총독을 변화시

켰습니다. 아울러 바보 주민들

도 다수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팀 리더가 되자 

삼촌 바나바를 따라 나섰던 

마가는 리더십의 변화에 불만

을 품고 되돌아갔다고 주장합

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가가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으로 고

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이 선교현

장에서 구약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에 실망한 마가는 

바울의 선교팀을 떠났다고 주

장합니다. 여하간 버가는 선교

팀의 변화가 이뤄진 곳입니다. 

버가는 바울이 방문했던 소

아시아의 첫 도시입니다. 버가

의 역사는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대 해안도시 

버가는 밤빌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 BC 13세기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디아왕

국에 이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알렉산더대왕 이후 더

욱 번성합니다. 버가의 최고 

번성기는 로마시대였다고 합

니다. 

버가의 성벽은 BC 3세기께 

건축된 것으로 견고해서 외침

을 잘 견디었습니다. 이런 견

고한 성을 힘입어 버가는 밤

빌리아의 주요 토착 성읍으로 

자리 잡습니다. 버가는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헬레니

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

습니다. 버가에는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원형 극장이 있는데 

1,4000명의 관중석이 있는 대

형 극장입니다. 

버가의 종교 문화는 그리스

와 유사합니다. 버가는 에베소

와 함께 아데미 여신을 숭배

했던 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습

니다. 버가 시가지 외각 언덕

에 서 있는 화려한 아데미 신

전은 버가가 자랑하는 문화재

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와 

제의는 고대 그리스와 에베소 

그것과 유사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성격은 에베소와 비슷

하고 때로는 고대 그리스에서

처럼 수렵의 여신으로서 숭배

되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

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그

리고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숭

배했던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

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중의 

하나입니다.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입니

다. 티탄족 여신 레토는 사촌

인 제우스와 사랑을 해서 아

데미와 아폴론을 임신합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불탄 헤라의 

방해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제우스의 부탁을 받은 포세이

돈의 도움으로 델로스 섬에서 

아데미와 아폴로를 출산합니

다. 아데미는 평생 남자들을 

멀리하고 숲에서 사냥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버가에는 또 아고라가 유명

했습니다. 아고라는 아테네에

서 유명했고, 에베소에서도 유

적이 있습니다. 버가의 아고라 

규모는 에베소에 버금가는 규

모였습니다. 아시아의 아테네

로 인정받았던 에베소와 아고

라 규모가 같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버가 시민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가를 출발한 선교팀이 비

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

로 가려면 험하기로 유명한 

타우러스(Taurus) 산맥을 넘

어야 했습니다. 약 100마일의 

산길도 어려웠지만 여정에 도

사리고 있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계곡물의 

범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폭

우로 불어난 계곡물이 범람하

여 큰 사고가 빈번했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험난한 산

길에 갑자기 나타나는 강도떼

(Bandits)로 악명 높았습니다. 

선교팀은 험산준령을 넘어 새

로운 선교지 비시디아 안디옥

으로 갑니다.
chap1207@hotmail.com

강태광 목사
 ( 월드쉐어USA대표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⑩ 버가에서

바울이 방문했던 소아시아 첫 도시로 로마시대에 가장 번성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마가의 이탈 등 의미 있던 곳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종교개혁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 하

나이다. 이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의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예배를 바른 예배로 

회복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예배

와 음악은 개혁가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표현되고 있다. 특히 근대에 들어 그 변질의 속도

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종교개

혁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음악에 대해 던져

주고자 함직한 메시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1) 개신교 예배와 설교

“예배는 설교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특히 한국

교의 예배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이

론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얻은 것과 다

시 잃어버린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은 중세교회의 

타락의 주된 원인은 예배에서 말씀의 권위 부분이 

회당과 초대교회의 전승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장 먼저 내건 

슬로건은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였던 것이

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주된 중세

교회의 예전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설교를 

넣고 회당예배의 전통을 계승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종교개혁가들의 의도는 말씀의 회복이

지 전체 예배를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 예배하려

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공히 중요시 여겼던 초

기 기독교 교회의 전통에서 빗나간 중세교회의 예

배전통에 말씀의 권위를 되돌리게 하기 위해 종교

개혁자들이 설교를 예전에 넣게 된 것이지, 예배를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전을 새롭게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설교를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회복시키다보니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말씀의 권위에 설교자의 권

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노진준 목사는 복음적인 예배에 대한 이론을 펼

치면서 “설교 자체가 귀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것

을 절대화 시키려고 목사가 절대화되려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가

진 설교철학에 대해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이 아닌, 사제들의 권위가 

아닌, 예식을 통한 성례가 아닌, 오직 성경으로, 말

씀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설교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오해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개

신교회에 비추어지는 여러 문제점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문성모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설교가 중심이 되면서 예

배는 다시 경직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

하는 성직자는 다시 구별되기 시작했고 권위의 벽

은 점점 높아만 갔다. 이제는 설교자의 말 한마디

가 구원까지도 좌우하게 되었다. 설교자인 성직자

는 회중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권대사

의 자리로 올라갔다. 설교자가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설교자를 섬기는 기현상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

간이 아닌 설교자 자신의 주장을 위해 성경을 이용

하는 시간으로 전락되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갖게 하

는 말이다. 결국 설교자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어야하는데 설교에 대한 열망이 예배

에 대한 열망과 분리되기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나

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

교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는

다는 것이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에

게 주고자 하는 두 가지 권면을 생각하며 서술한

다. 

첫째, 예배에서 설교의 기능을 바로 인식하고 성

경을 쓴 원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

님의 메시지를 원론대로 바로 전달하기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훈련해야 한다. 설교자들이 오늘날

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의해 말씀을 재해석하

다가 자칫 설교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내 복음’

으로 바뀌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잘못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예

배에서 설교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예배에서 성

도들 중 한 사람은 없어도 예배는 진행될 수 있

다. 하지만 설교자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될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받는 유혹은 참 많이 

있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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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2)매일가정예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례 받
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첫째, 그는 아
버지의 뜻을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세례 주
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친히 죄인
의 반열에 끼여 세례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양이심을 나타내심입니
다. 둘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닫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을 알립니다. 에덴의 문이 열리고 하늘보좌

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히19:20). 셋
째,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습니다. 비둘기 같
은 성령이란 그의 사역의 겸손과 온유로 구
속을 이루실 분임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성자의 사역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겸손한 
교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하늘에서 성
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세례 받음으
로 이룬 구속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눅3:21-22)찬178장화

본문에서 누가는 그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
약합니다. 

첫째, 그는 여러 교훈으로 권면했습니다. 그
는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비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며 
개인적 질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쳤습니
다.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회개와 
믿음에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전파 

내용을 미리 보인 것으로 신약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주를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의 죄를 책망하여 옥에 갇혀 순교를 당했
습니다. 그는 교회 사역자들의 본입니다. 진리
를 혼탁케 하는 이 시대에 그 본을 따라 순교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세례요한의 목회사역(눅3:18-20)찬257장월

그 일은 구속의 어떤 진리를 가르칩니까? 
첫째, 구속의 성격-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
터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야
만 했습니다. 둘째, 구속자의 정체성–대속자
가 되실 그리스도가 성부의 사랑과 독생자의 
순종과 성령의 온유와 겸손으로 구속을 이루
심을 보입니다. 셋째, 구속의 방법-오직 성장
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십니다. 세례식 자체가 
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

속주는 대신 죽음과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셨
습니다. 넷째, 구속의 결과–메시아의 죽음으
로 자기 백성은 성부와 연합하여 부자관계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한 영이 됩니다. 구원은 
건짐에서 연합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뻐하는 백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이 구속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전합시다.

구속의 의미(눅3:21-22)찬204장수

누가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30세로 언
급하며 그의 족보를 살핍니다. 첫째, 이것은 
마태의 요셉 중심한 것과 달리 마리아를 중
심한 족보입니다. 요셉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지만 마리아도 같은 조상을 두고 있
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 성취에 신실하
심을 증거하심이고 그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
여줍니다. 첫 아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은 그의 범죄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을 통
해 회복됨을 증거하셨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으로 예언하신 
구속이 일점일획 틀림없이 성취됨은 놀라운 
일입니다. 셋째, 그 족보는 하나님 은혜의 손
을 보여줍니다. 절대타락과 절대무력 그리고 
절대무자격자일지라도 필요시에 사용하심
은 그의 무조건적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눅3:29-38)찬193장목

누가는 과학적 관찰을 통해 예수님의 출생
과 어린 시절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구속주로
서의 참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이
스라엘의 지도자로 새워지기까지 40년간 광
야의 연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
니다. 첫째, 그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비둘기 같으신 성령은 첫 아담
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대속제물로서의 넉

넉하고 완전한 자격자되심을 이끄심처럼 또
다시 시험에도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둘째, 그
리스도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
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나 죄
가 없으시다 한 것은(히4:15) 우리의 대속자
되심을 알리면서 또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
기게 하심을 선포하심입니다. 그의 영원한 승
리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립시다.    

금 시험을 이기신 주님(눅4:1-13)찬411장

3-4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
으로 만들어 현실의 배고픔을 세상적 방법으
로 해결하려는 시험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
떻게 이기셨습니까? 첫째, 주님은 사람이 떡
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고 영적 양
식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은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게 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언제나 이 원리를 중심해 

움직였습니다. 둘째, 주님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권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일반은총도 귀
하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것을 아는 자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
니다. 셋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
장하셨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시험에 성경을 
인용함은 기록된 모든 낱낱의 성경말씀이 영
감된 사실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시험(1)(눅4:3-4)찬412장토

III. 종교개혁 시대 에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설교란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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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밀알은 가정과 교회와 직

장을 소중히 여긴다

이단들은 주로 가정과 교회, 

직장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경우

가 많다. 사람들을 사랑하기보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하기 때문이다. 밀알사역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균형은 가정과 

교회, 직장을 소중히 할 때 이

루어진다.

 

8. 밀알은 정직하게 일한다

특히 재정적 문제에서 정직

하고 투명하며 이성과 관계에

서 깨끗해야 한다. 매월 월간지

를 통해 모든 재정을 초기부터 

공개해왔고 지금까지 이성 문

제에 큰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

도 주님께서 재정과 이성 문제

에 정직하면 계속 밀알을 축복

하실 것이다.

9. 밀알은 법과 질서를 지킨

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

에서 부르셨다. 허공에다 우리

를 두신 것이 아니다. 여러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법

을 어기는 세상의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 하

나님의 법은 모든 법위에 최고

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세상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

의 법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기독교 박해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주님께서 일반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법과 질서를 주

셨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0. 밀알은 결정에 순종한다 

백퍼센트 자기 의견이 다 수

용될 수 없다. 모두 다른 사람

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절충

이 필요하다. 서로 토론과 조정

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유지하

기 위해 결정에 순종해야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도 완전이 

없기 때문에 신앙양심의 자유

를 인정해야 한다. 결정에 순종

하면서도 새로운 사역에 대한 

모험과 도전을 인정해주어야 

조직이 정체되지 않을 것이다.

제 5절  뉴저지밀알의 매주 

사역 현황 

하나님나라 복음은 장애인들

의 영혼구원과 신앙교육뿐 아

니라 사회적 관계, 신체적 건강, 

생활에 필요한 학업을 제공하

고 그 부모와 가족들의 어려움

도 덜어주어 결과적으로 하나

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

현되게 한다. 뉴저지밀알선교

단은 하나님나라 복음을 실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1. 토요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세 이상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로 진행된다. 2009년 9월에 시

작된 이후 90명 이상의 장애아

동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말

씀과 찬양을 가르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을 통하여 정서적, 교육

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하도록 

돕고 있다. 프로그램 중에는 다

양한 공작을 통하여 창의력 개

발과 협동심을 키운다. 레크리

에이션을 통하여 봉사자들과 

게임이나 오락을 함께함으로 

사회성을 키워주며 동시에 아

동들의 부자유한 신체적 활동

을 돕는다. 책읽기를 통하여 아

이들의 학습능력과 언어발달

을 돕는다. 음악치료를 통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정신적 장애

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댄

스시간을 통해 서로 사회성을 

기르고 신체적 건강을 기른다. 

뉴저지 북부에 위치한 본부

에서뿐 아니라 중부에서도 오

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찬양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아동 프

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

램을 한다. 밀알은 한 곳에 큰 

모임을 하는 것보다 장애인들

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하

여 작은 모임을 여러 곳에 하기

를 원한다. 

토요사랑의 교실을 하는 목

적은 장애학생들에게 찬양, 기

도, 예배를 통해 영적성장을 돕

고 일반 봉사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장애인 부모

에게는 부부가 쉴 수 있고 다른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이다. 또한 봉사자들

에게는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

도록 학생 때부터 훈련하게 한

다.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는 

주말이나 쉬는 날이 더 힘든 경

우가 많다. 그래서 밀알은 토요

사랑의 교실을 마련했다. 

2.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

시까지 화요모임을 갖는다. 먼

저 1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한

다. 식사는 직장에서 바로 오는 

사람과 서로 친교를 위한 것이

다. 식사후 찬양을 20분 정도하

고 성경말씀 20분 후 중보기도

반, 수화찬양반, 장애아동반을 

40분 정도하고 마지막에 워십

댄스로 마무리하면 9시 끝난

다. 매주 40여명 정도가 모이

는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

한다. 밀알 선교단이 38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주 

화요일 예배와 친교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밀알

선교단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 매주 화요일이나 아니면 목

요일 모임을 갖는다. 장애인 선

교의 일을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친교

가 필요하다. 아마 화요모임이 

없었더라면 밀알선교단도 지속

되지 못했을 것이다. 
miju92@gmail.com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소중히 여겨
정직하게 법과 질서 지키며 순종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4)

<14면에서 계속>

이에 대해 노진준 목사는 하나

님 앞에서 설교자와 교인의 차

이는 존재적 가치의 차이가 아

니고 기능적 기여능력의 차이인

데 기능적 기여능력에 의해 가

치를 결정하는 실용주의에 익숙

해져 설교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설

교자가 영적인 민감함을 갖기 위

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은 설교를 하는 기능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원 

중 한명인 예배자로서 나를 드러

냄이 아닌 나를 통해 오직 하나

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

식해야 한다. 

중세교회에서의 성직자는 대

단한 권위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드러나

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성직자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더 

부각되게 된 것이다. 이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성직자가 아

닌 하나님의 권위의 원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

의 권위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렇

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를 강조

하는 예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설교중심

의 예배가 되면서 “예배는 설교

다” 라는 예배철학이 형성되었

던 것을 본다. 물론 교단의 성격

과 목회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앞서 

우리가 보아왔던 예배의 역사를 

보면 설교란 예배를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 그것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인

식해야 할 것이다.  
iyoon@wmu.edu

...교회예배와 음악

저의 사역은 윗마을 탈출사

역이 아닌, 윗마을로 다시 돌아

가는 분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

들을 도우면서 사랑으로 질병

이 치료되고 복음으로 영이 거

듭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윗마

을 분들은 얼마나 사랑이 갈급

한지 반창고만 붙여주어도 암

이 치료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

였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나 조선족분

들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윗마을 사역만 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러다 우연히 조선족 10대 후반

과 20대 초반 청년을 만났습니

다. 좋은 옷과 핸드백, 폰을 들

고 철없이 놀기에, 부모님 고생

을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에 불

러서 밥을 사주면서 “부모님이 

한국에서 어떤 고생하는지 그 

삶을 아느냐? 어머니 생각해

서 검소하게 살아라!”고 조언

했습니다.

대부분 조선족 청소년들은 

10년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살

아서 부모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했고 부모님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 정도로 여기곤 

했습니다. 물질로 어린 시절 받

지 못한 마음의 공허를 채우는 

것이 안쓰러워서 말을 건넨 것

인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들이 자주 저희 집에 놀러왔습

니다. 

어느 날 “삼촌, 숙모! 저희 며

칠 자고 가도 되요?”하는 것입

니다. 조선족 사역을 애써 외면

하던 터라 마지못해서, 그러라

고 했습니다. 

며칠 지났을까, 어느 날 밤 “

삼촌 숙모! 할 말이 있어요. 시

간되세요?”하기에 그 날 새벽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

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

아로 자랐다고, 돕는 분을 만나

서 지금은 함께 살고 있다고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줄 알

았는데 그랬구나” 마음이 미안

해졌습니다. 

“삼촌, 저희 곧 다른 도시로 

이사 가요! 삼촌과 숙모가 보

고 싶을 거예요!” “그래? 아쉽

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너희

가 잘 살기를 응원할게! 용기 

내렴!” “네~에!... 그런데 삼촌... 

아니예요~!”

그렇게 속 이야기를 나누었

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딘

지 어둡고 아쉬운 눈빛과 몸짓

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소식이 전

혀 없었습니다. ‘이사 전에 인

사 온다더니, 그냥 떠났나?’ 왠

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잘 살

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잊으려

는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삼촌, 저희 조선족 청소년 

아니에요! 윗마을에서 왔어

요!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 삼

촌과 숙모가 제일 좋아요~! 저

희는 다른 나라로 가요~!”

예상치 못한 윗마을 꽃제비

라는 소식에 머리가 멍해졌습

니다. 걷던 하늘이 노래졌습니

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던 그 

입술과 눈빛, 그 밤이 아무리 

깊어져도 밝아지지 않던 그 얼

굴색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왜 그때 다그쳐 묻지 못했을

까! 그랬더라면 이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제 자신

이 한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도 원망했습니다. 제가 찾던 아

이들이었는데 왜 이제야 알게 

하시냐고, 설마 하나님이 이렇

게 저에게 꽃과 제비들을 보내

셨을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요. 

어디로, 무슨 이유로, 누구의 

도움으로 떠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함

께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찾던 

아이들인데 눈치 없어서 잘해

주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통

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교/간/증 (3)

이하루 목사

예상치 못한 윗마을 꽃제비라는 소식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걷던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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